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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급속한 사회 변동과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

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시작

된 외환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사회는 국제화

·정보화·지방화의 새로운 흐름이 주를 이루며, 직업의 환경도 많은 변화

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 국민들의 직업에 대

한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직업안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는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

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선진 각국에서는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학문

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최근의 IMF구제금융체제를 맞이하

면서 160만 이상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와 안

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개발의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여성·중고령자·장애자·실업자

등 직업이 불안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을 위해서 이

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 정책제안을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우리 나라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사회적인 여

건변화를 파악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간 기술·노동시장·직업세계·생애주

기·직업가치관·직업정보 등의 변화가 급속하고 광범위하여 이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나라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의 대상은 주로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분석의 결과 진로지도에서 청소년은 진로지도에 대한 의식화의 실패, 학

교급간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의 미비, 진로에 대한 정보

의 미비, 진로지도에 대한 방법의 결여, 진로지도 교원의 전문성 결여 및 양

성 체제의 미흡,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은 사

회가 갖는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의 부족 및 미발달, 노동

시장에서 남녀 차별의 고용관행, 여성에 적합한 직종 개발의 미흡,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진로지도의 결여, 여성에 대한 직업정보와 프로그램의 부족,

여성 전용 상담시설의 부족, 여성의 역할 대리업과 관련한 지원의 미비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경우는 성인에 대한 진로지도의

인식 부족,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의 부족, 성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

로지도 기관의 부족, 성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과

시설·전문기관의 부족 등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이

들에 대한 진로지도의 소홀과 고용의 기피, 직업재활의 미흡, 직업재활 대상

자 발굴의 어려움,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자는 직

업안정 서비스와 고용에 대한 불안 심리의 확산, 실업자에 대한 훈련의 미

실시와 인식의 부족, 고령 실업자들의 구직기간 장기화 및 고학력자들의 고

실업률, 고용에 대한 불만의 확산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직업의 안정에서는 직업안정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동시에 직업정보체계 및

직업상담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대처, 노동시장과의 연계,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제고, 여성

의 진로지도에 대한 중요성의 제고, 진로상담의 전문화 및 진로정보의 가치

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 및 해결책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진로와 직업의 안정에 대한 관심의 제고 및

능동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미래 사회의 직업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 사회의 직업안정과 취약계층의 진로지

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 관련 부처와 담당자 및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

에 애쓰신 본원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무 근



【 연 구 요 약 】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최근 세계화의 추세로 직업교육분훈련 분야의 국제협력

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국제협력 대상을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기

구로 나누어 대상국별 국제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

라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활

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관련 문헌과 자료를 분

석하고, 연구 수행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업교육훈

련 분석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 관련 기관인

교육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외국인 센

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국제협력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국제협력 대상국별, 국제협력 내용별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발전을 위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2 .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분석 틀

국제협력은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구간에 일어나는 자본 및 교역협력,

기술 및 인력협력, 사회 및 문화협력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포함한다.

- i -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였

다.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은 협력대상국가 및 기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제기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협력내용은 인력 및

정보교류, 공동연구, 협력사업 (프로젝트 : 전문가 파견 + 연수생 초청 +

교육훈련기자재 지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협력대상

국별로 분류하여 협력내용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3 .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 현황 및 문제점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은 1980년대 초까지 주로 독일, 벨기에, 일본 등

으로부터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는 수원사업 위주로 실시되었다. 이후

우리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으로 최근에는 활발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연구 등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지

지 않고 인력교류는 단순한 친선교류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연구는 미흡

한 상태이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은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

을 통하여 무상협력을, 재정경제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유상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단체(NGO)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

진국에 비해 대 개도국 협력사업의 경험이 부족하고 협력자금의 규모가

적어 효율적인 협력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초조사의 미비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할 전문지식, 지도능력, 어학실력 등을

보유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 ii -



국제기구의 직업교육훈련 사업과 대 개도국 공동협력사업에의 참여

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사업의 참여는 다른회원국의 제안

사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의 대개도국 협력사업

인 직업훈련 연수 프로그램 실시는 국내 강사의 자질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4 .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 개선방안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들에게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국민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②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③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연구기관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

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연구비를 지

원해야 한다

④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 실시단계는 물론 사후평가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추진주

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 수립, 대 개도국 협력사업의 특화전략 수립, 민

간기관과의 연계 구축 강화,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극대화, 그

리고 교육훈련 기자재 및 조달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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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문제의 제기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는 경제적

재화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도가 산업생산과 직결되는 기술중심으로 빠

른 이행이 진행됨으로써 산업 및 직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변

화가 가속화되는 미래산업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력의 배치를 위하여 개인에

게 진로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진로상담을 실시해야하는 필요성을 역설

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각국에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인문숭상주위의 뿌리깊은 직업관의 영향으로

여전히 학생들은 입시와 학교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등한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진로정보와 상담의 제

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 매우 부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다.

한편 우리 나라는 IMF구제금융이후 실업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160만명이상의 대량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심

리가 확산되어 있고, 실업자가 되면 실업충격을 이겨내고 빠른 기간내에 직

업재복귀를 위한 직업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는 직업안정 체제구축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을 확대하고 직업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효율성이 적다.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 왔으나 인간은 생애주기

가 변화하여 더 많은 기간동안 직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성인에 대한 진로지

1



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인은 중장년기나 고령기를 맞이하면서 진

로를 결정하거나 전환하거나 직업선택하는 과정 등이 일생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돕는 활동이 성인이후에도 제공되

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또한 경제·사회발전은 여성 고유의 역할을 세분화시키고 역할대리업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여성 자신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꾀하

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여성의 고용에 대한 개발부분이 크게 부각되

었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을 촉진시키는데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적

있다. 즉, 여성의 욕구와 충족된 직무가 마련되어야 하고, 가사와 병행되어

일할 수 있는 형태가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여야 하

고, 기업이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제고를 촉하여야야 하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성립되어야 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을 실시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고무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및 직종분화의 진전과 함께 장애인의 능력범위내에서 수

행가능한 직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직

업선택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차원에

서의 사회, 기업, 생산현장의 여건개선과 함께 장애인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

지고 적당한 직업을 확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체계를 점검하

고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의 체계화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저 한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장애자 등의 진

로지도와 직업안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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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3 . 이론적 틀

진로 및 직업준비

(CareerPreparation ) 직업능력향상 및 유지

(Career M aint enance
and Improv em ent )

진로탐색

(Career Exploration)

진로의식화

(Career A w arenes s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직업학교

대학교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은퇴기 사망

[그림 Ⅰ- 1] 단계별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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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총 54종을 분석하였다.

<표 Ⅰ- 1>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 및 연구논문 수

분야 계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장애자 직업안정

종수 54 7 8 4 8 27

5 .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1) 진로교육 (c are er e du c at ion )

진로의식화 및 진로성숙을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이거나 직업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

2 ) 진로지도 (c are er g uidan c e )

개인에게 진로검사, 진로정보,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진로의식를 촉진시

키고 진로성숙을 가져오도록 도와주는 활동

3 ) 진로상담 (c are er c oun s elin g )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에 기저하여 진로검사나 진로정보의 도구를 사용

하여 내담자를 돕고 처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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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업지도 (v oc ation al g uidan c e )

자기자신을 이해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대한 적합한 분비를 하여

직업인으로서 만족할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직업을 전환하는데에 도움을 주

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5 ) 직업상담 (v oc ation al c oun s elin g )

상담의 기본원리와 기법에 바탕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 준비와

직업생활에 적응하며 직업전환을 하거나 은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며 돕고 처치하는 과정

6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러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에 대한 실태에서 이미 조사되었

거나 기존 연구결과와 현황 등 문헌에만 기초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

였으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체계화된 방안은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의 기관

간의 IMF구제금융이후 급변하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한 시점을 끊

어서 제시되었으므로 이후 변화상황을 예측하여 고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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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 나라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여건변화

1 . 우리 나라 산업 및 직업전망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의 3대 기반기술

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융합화로 제품수명주기를 단축시키고 세

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어 가게될 것이 전망되고 있으

며, 생산성 향상과 전문화, 노동대체를 통한 쇠퇴산업부문에서 고용을 감소

시키는 대신 신규수요와 신시장의 창출을 통한 신산업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을 예상하고 있다(산업연구원, 1998).

삼성경제연구소(1995)는 향후 산업의 메카트렌드를 예측하기를 첫째, 현재

의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 지능화, 융합화, 복합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

며, 둘째, 산업과 기술에 있어서 소프트화, 서비스화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

어서 생활관련 종합서비스와 비지니스 관련 종합서비스가 새로운 유망산업

으로 등장할 것이고, 셋째, 기술의 발전속도,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술

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어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지적재산권, 물질특허)와

개발도상국의 대응이 주요 이슈가 되며, 넷째,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급변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의 라이프사이클이 급격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

였다.

그러므로 21세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분야는 신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biot echn ology ), ME (micro electronics )의 3개 분야가 중심

이 될 것이다. 제조공정에서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됨으로써 소형화, 저가격

화된 ME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될 추세이며, 정보화기

술이 도입되어 서비스·제조업부문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특히 정보통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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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기술이 진전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복합화

되어 기술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표 Ⅱ- 1> 참조).

<표 Ⅱ- 1> 기술개발이 진행될 분야

구 분 내 용

신소재
21세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전개가 될 예정이며 기업에서 연구
개발 단계

바이오

테크놀로지

화학의약품만아니라 섬유, 식료, 제지, 전기, 조선 등에 뒤섞여서

참여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산업의 정보화와 개인의 정보화를 추구하여 1·2차산업에서도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 진전

21세기에서는 <표 Ⅱ- 2>에서와 같이 새로운 산업 분야의 유망한 산업의

특징은 주문생산에 의한 다양화와 개성화를 추구하고 설계, 디자인, 정밀가

공기술 등의 기술분야가 중심산업이 되며 설계사, 디자이너, 기술자의 노동

력을 원하게 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고급승용차, 기

계류, 중요부품, 신소재, 정보통신, 건·고·유·정1) 등이 주요산업분야로 지

목되고 있다.

<표 Ⅱ- 2> 신산업 분야의 유망분야

구 분 80∼90년대 중반 중심산업 90년대후반∼2 1세기초 중심산업

주요산업분야
보통승용차, 조선, 의류, 가
전, 완구, 기타

고급승용차, 기계류, 중요부품, 신소
재, 정보통신, 건·고·유·정

특

성

생산 대량생산 주문생산
상품종류 표준화 다양화, 개성화
기술 조립, 용접, 단순가공 설계, 디자인, 정밀가공기술
노동력 조립공, 용접공 설계사, 디자이너, 기술자
기업분야 대기업중심 중소기업중심

자료: 장창원(19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내부자료

전문가와 기술공의 높은 증가의 예측에서 알수 있듯이 1998년 8월 한국직

1) 건은 건강관련상품, 고는 고급화된 상품, 유는 스포츠·레저 등과 같은 상품,
정은 정보유통, 통신관련 상품 등을 말한다.

8



업능력개발원이 전문대졸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향후 유망하다고 판

단되는 직종의 분야에 대하여 남녀모두 정보통신분야를 1순위로 지적하고

있다(<표 Ⅱ- 3> 참조).

<표 Ⅱ- 3>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가 판단되는 유망직종의 분야

구분

사

례

수

정보

/통
신

판매

사무

/마
케팅

국

제

무

역

환경

/안
전관

리

금

융

보

험

전

자

공

학

재

무

/경

영

기

계

공

학

건설

/토
목공

학

금

속

공

학

전

기

공

학

섬

유

공

학

화

학

공

학

인

사

/노
무

생산

사무

/품
질관

리

기

타

남성 406 59.6 7.4 6.7 6.4 5.2 3.2 2.7 2.2 1.2 0.5 0.5 0.2 0.2 0.2 0.2 2.5
여성 94 63.8 6.4 9.6 7.4 1.1 4.3 5.3 0.0 0.0 0.0 0.0 0.0 0.0 0.0 0.0 1.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인력수급팀 내부자료

유망분야가운데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직업에 대하여 <표 Ⅱ- 4>

에서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머/ SW개발 18.8% , 정보통신 11.3%, 정보처리

사 (인터넷포함) 9.5% , 무역종사자 4.8%, 환경관리기사 4.0%, 컨설턴트 3.8% ,

보험/금융 3.8%, 마켙팅/판매 3.8%, 산업디자인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 4>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가 판단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

사례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

495

컴퓨터 프로그램머/ SW개발(93), 정보통신(56), 정보처리사(인터넷포함)(47),
무역종사자 (24), 환경관리기사(20), 컨설턴트(20), 보험/금융(19), 마케팅/판

매(19), 산업디자인 컴퓨터(19)

자료: 상게서

노동연구원에서는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유망분야는 <표 Ⅱ- 5>에서와

같이 자격취득분야, 지식화관련, 정보화관련, 전문기술관련, 마케팅관련 업종

을 69개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직종은 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직종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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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5>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유망분야

자격취득관련
지식화

관련
정보화관련 전문기술관련 마케팅관련

27 2 12 16 12

증권분석사, 보험계리인, 손해사
정인, 선물거래중개사, 물류관리
사, 국제무역사, 투자상담사, 기
술지도사, 경영지도사, 컴퓨터그
래픽스운용기능사, 마이크로소
프트공인기술전문가, Microsoft
Certified Systems기술자,
Microsoft Certified Solut ion 개
발전문가, Microsoft Certified
훈련가, Sun Certified Java 개
발자, Sun Certified Java프로그
램머, 노벨공인관리자, 시스템관
리자, 정보설계사, Master CNE ,
공인전산감리사, CAD·CAM ,
비파괴검사기사, 도시계획기사,
제품디자인기사, 동시통역사, 정

신보건임상심리사.

계약/
크레임

담당,
특허관

리담당

자

국가기간정보

자원화, 기술
전력담당, 컴
퓨터보완전문

가, 시스템분
석가, 전산관
리전문가, 네
트웍전문가,
NT전문가,
ERP
Package전문
가, 전자상거
래, Unix전문
가, 밀레니엄
버그해결전문

가, DB전문

가

금융상품개발,
상품개발관리,
연구개발관리,
교육훈련, 인사
/노무담당, 감
리담당, 안전관
리담당, 재무·
회계관리, 품질
관리, 경영혁심,
환경오염방지,
M&A전문가,
Outsourcing관
리, Product
Manager ,
Public
Relatuion

Manager

고객상담, 금
융설계사, 아
프트판매영업

, 금융상품영
엽, 해외영업,
영업관리자,
전략지역영업

관리, 채권관
리, 판매채널
관리, Direct
Marketing
Syst em
Coordinator .
소자본창업전

문가, IR영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 21세기 화이트칼라 유망직종 50선.

미국에서 제시한 향후 취업이 증가할 직업과 취업증가율이 높을 직업 그

리고 취업감소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직업 등에 대하여 <표 Ⅱ- 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취업의 증가와 취업율증가에 관련된 직종을 분석하면,

21세기에는 개인이 인간적인 치료 즉, 심리적, 신체적 치료 분야 (예: 정간호

원, 가정보건보조원, 간호조무사, 목사, 개인가정의료보조원, 의료보조원, 물

리·교정치료보조,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조원 및 보조원, 임상의사, 언어병리

학자, 내과의사보조, 응급의료기술자, 치과보조원)에 관한 직종이 유망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 S관련직종(데이터베이스관리자 및 컴

퓨터자원전문가, 유지보수기술자, 정보처리장비수리사) 등이며, 그 다음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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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6> 미국의 향후 취업증가·취업증가율·취업감소가 될 직종(1996∼2006)

향후 취업증가인원이

가장 많을 직종

향후 취업증가율이

높을 직종
향후 취업감소될 직종

1. 은행출납원
2. 시스템분석가

3. 일반관리자및 최고경영자

4. 간호원
5. 소매판매원
6. 중량 트럭운전사
7. 가정보건보조원
8. 교사보조원
9. 간호조무사

10. 접수계원 및 안내사무원

11. 중고교 교사
12. 아동보호 근로자
13. 목사
14. 데이타베이스관리자
및 컴퓨터지원전문가

15. 마케팅 홍보관리자
16. 유지보수 기술자
17. 음식점계산원
18. 특별교육교사
19. 컴퓨터엔지니어
20. 음식조리
21. 포장업
22. 경호원
23. 일반사무실 사원
24. 웨이터, 웨이트레스
25. 사회활동가
26. 정산사무원
27. 요리사
28. 개인가정의료보조원
29. 음식숙박관리자
30. 의료보조원

1.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및 컴퓨

터지원전문가

2. 컴퓨터공학자
3. 시스템분석가
4. 개인·가정 보조원
5. 물리·교정치료보조
6. 가정보건보조원
7. 의료보조원
8. 전자출판전문가
9. 물리치료사

10. 직업재활치료조원 및 보조원

11. 변호사보조
12. 임상의사
13. 임상의사
14. 특별교육교사
15. 정보처리장비수리사
16. 의료기록 기술자
17. 언어병리학자
18. 치과위생사
19. 연예·오락보조
20. 내과의사 보조
21. 호흡치료사
22. 정산사무원
23. 엔지니어링 과학컴퓨터
시스템 메니저

24. 응급의료기술자
25. 메니큐어기술자
26. 부동산소개업

27. 교사, 코치, 스포츠 트레이닝

28. 치과보조원
29. 안정재정서비스판매사

1. 의류재봉기계운전원
2. 농부

3. 부기 및 회계감사 사무원

4. 타이피스트(워드프로세싱포함)

5. 비서(법률 의료제외)
6. 청소부, 파출부

7. 컴퓨터기사(주변기기제외)

8. 농장근로자

9. 복사 우편등 사무기계기사

10. 사회복지사
11. 권사공 및 관련종사자
12. 통신가설·수리사
13. 아동보호종사자
14. 검사자
15. 중앙집중 사무실 기사

16. 기계, 프라스틱 등 절삭공

17. 필림출판
18. 컴퓨터주변기기 기사
19. 서류관리
20. 의복재단 및 재봉기술자
21. 직물기계설치공
22. 고속도로 보수유지공
23. 통계사무원
24. 정육점원
25. 도배사
26. 식자공
27. 드릴보울링 기계설치공
28. 교정원
29. 선반설치공
30. 시간기록원

자료: Bureau of Labor Staristics (1997). Monthly Labor Review , Nov . p. 77- 80.

이병희 (19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부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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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업(음식점계산원, 웨이터, 웨이트레스, 요리사, 음식숙박관리자) 등이다. 한

편, 주부의 가정관리와 연관된 개인서비스업(아동보호근로자, 특별교육교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직업전망을 보건데 정보통신관련분야, 개인서비스분야, A/ S관

련분야, 인간의 심리적·신체적 문제에 대한 분야 등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 노동시장의 변화

한편 우리 나라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표 Ⅱ- 7>와 같다. 1965년

에 농림·어업이 58.5%에서 30년이 지난 1995년에는 12.5%로 급격히 감소

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31.2%에서 64.0%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광공업은 199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1991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산업별 취업비중의 전망을 보면, 농림·어업은 현저히 저하되고 광공

업은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지속적인 증가

를 보인다.

<표 Ⅱ- 7> 산업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10
2020

58.5
50.4
45.7
34.0
24.9
17.9
12.5
8.9
5.1
3.0

10.4
13.3
19.1
22.5
24.4
27.6
23.6
22.2
20.3
18.1

31.2
35.3
35.2
43.5
50.6
54.5
64.0
68.8
74.6
78.9

자료: 1) 1965∼1995는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2) 2000년대이후는 김수곤 외(1998). 2000년대 인력자원 전망과 정책과제,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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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구조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전문가

및 기술공과 서비스직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구

조의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의 직업구조 변화를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기술공·준전문가 집단과 생산직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직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사무직, 판매직, 서비

스직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 Ⅱ- 8>는 우리 나라 직업구조 추이를 나타

낸 것이다.

<표 Ⅱ- 8> 우리 나라 직업구조 추이

연도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80년
1985년
1990년

5.3
7.3
8.7

9.3
11.5
13.0

14.5
15.5
14.5

7.9
10.8
11.2

34.0
24.6
17.8

29.0
30.3
34.8

1995년 16.4* 12.3 21.9 11.7 37.7

주: *는 1993년부터 우리나라의 직업분류가 변화되어 1995년의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은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2개의

직업분류를 합한 것임.

자료: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직업별 취업구조는 <표 Ⅱ- 9>에서와 같이 전문가와

기술공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생산직과 근

로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둔화되고 농어업직은 계속하여 감소

추이를 보인다.

<표 Ⅱ- 9> 직업별 취업전망

구분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1995
2000
2010
2020

2.6
2.6
3.5
4.3

4.8
5.8
7.7
9.3

9.0
9.4

10.1
10.2

12.3
12.2
13.5
15.0

21.9
23.9
25.8
27.1

11.7
9.5
4.1
2.0

15.8
15.9
16.9
17.7

10.7
10.0
9.0
7.2

11.2
10.6
9.5
7.2

자료: 김수곤 외(1998). 2000년대 인력자원 전망과 정책과제,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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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정년은 55세부터 61세 그리고 65세 등으로 중년에 이르러 퇴

직해야하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30대부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이 진행

되고 있다. 근로자에게 감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업체규모별로 보

면 대기업 53.9%, 중소기업 34.5% 등 대기업일수록 감원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 10> 회사의 감원계획 유무-사업체 규모별
(단위:%)

구 분 10인미만 10∼29 30∼99 100∼299 300∼999 1000인이상
감원계획이 있다

감원계획이 없다

20.1
79.9

33.1
66.9

37.7
62.3

48.5
51.5

50.3
49.7

56.1
43.9

자료: 금재호(1998). IMF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실태

우리 나라는 1997년 하반기부터 실업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표 Ⅱ

- 11>에서와 같이 IMF구제금융이후인 1997년 12월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여

오고 있으며 1998년 2월부터 실업자는 30만명이 늘어나 1일 평균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되었으며, 실업률은 1997년 10월에 2.6%에서 1998년 8월말 현

재 7.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Ⅱ- 11> 우리 나라의 실업률
(단위: 천명, %)

구 분
1997년 1998년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21,793

62.5
452
2.6

21,762

62.3
574
2.6

21,340

61.0
658
3.1

20,645

58.9
934
4.5

20,760

59.2
1,235

5.9

21,270

60.6
1,378

6.5

21,561

61.3
1,434

6.7

21,717

61.7
1,492

6.9

20,183

61.6
1,520

7.0

21,650

61.4
1,651

7.6

21,442

60.7
1,578

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최근 노동연구원은 <표 Ⅱ- 12>와 같이 금년 실업율을 7.2% , 내년

실업율을 이 보다 더 높은 8.3%로 전망하고 있어 구직난시대를 실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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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표 Ⅱ- 12> 실업전망
(단위: 천명, %)

구 분 1998 1999
경제성장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율

- 5.0
21,408

60.7
19,876

1,532
7.2

2.0
21,676

60.7
19,887

1,788
8.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표 Ⅱ- 13>에서와 같이 1998년 8월 현재 남자

1,081천명, 여자 479천명이며 실업률은 남자 8.4% , 여자 5.8%를 보이고 있으

며 전년동월과 대비하면, 남자는 784천명 (264.0% ), 여자는 329천명 (195.8% )

이 증가하였다.

<표 Ⅱ- 13> 우리 나라 성별 실업자 현황
(단위: 천명, %)

199 7 .10 199 7 .11 19 97 .12 199 8 . 1 199 8 . 2 199 8 . 3 1998 . 4 1998 . 5 19 98 . 6 199 8 . 7 1998 . 8

전체 452(2.1) 574(2.6) 658(3.1) 934(4.5) 1,235(5.9) 1,378(6.5) 1,434(6.7) 1,492(6.9) 1,520(7.0) 1,651(7.6) 1,578(7.4)

남자 291(2.3) 367(2.9) 420(3.3) 617(4.9) 820(6.5) 938(7.3) 970(7.5) 1,015(7.8) 1,043(7.9) 1,112(8.5) 1,081(8.4)

여자 161(1.8) 207(2.3) 238(2.8) 317(3.9) 415(5.1) 439(5.2) 464(5.4) 476(5.5) 495(5.7) 539(6.3) 497(5.8)

노동연구원 (1998. 6)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의 「남자의 실업화 및 여자

의 노동시장 퇴장」의 현상을 제시하였다. 여자의 경우 금년 1월 이후 경제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남자보다 크나 여자실직자는 실

업상태로 진입하지 않거나 혹은 실업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실업

률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실직자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시 실망노동효과가 나타나 노동시장 전체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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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현재 성별, 직업별 취업자 변화율을 전년동월대비하여 보면,

<표 Ⅱ- 14>에서와 같이 남자의 경우는 생산직의 감소 (- 15.1)가 현저한 반

면, 농어업직 (5.5), 사무직 (5.3), 서비스/판매직 (2.4) 등에서 취업자가 계속 증

가되고 있다. 한편 여성은 사무직 (- 18.4), 생산직 (- 14.8), 서비스·판매직

(- 6.5)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농림어업직(3.2), 전문/기술/행정관

리직(1.2)에서 소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일용직 (- 17.5)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상용근

로자(- 19.7), 자영업주 (- 13.1)에서 감소의 폭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연구원

(1998. 6)에 의하면 종사자지위별로 볼 때 남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건설업

부문)의 감소폭이 큰 반면, 여자의 경우는 상용근로자(제조업부문 생산직과

사무직) 및 자업영주의 감소의 폭이 크게 나타나므로 고용창출 및 실업대책

수립에 이러한 일자리 파괴 유형의 성이슈(gender issue)가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표 Ⅱ- 14> 성별·직업별 및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1998. 8)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0.4
- 7.5
- 3.0
4.5

- 15.1

0.1
5.3
2.4
5.5

- 15.3

1.2
- 18.4

- 6.5
3.2

- 14.8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10.0
- 6.3
- 13.4
- 5.0

8.3

- 6.4
- 6.4

- 17.5
- 1.6
21.9

- 19.7
- 6.1
- 8.6

- 13.1
6.8

전 체 - 6.5 - 5.3 - 8.2

16



한편 학력별 실업 현황을 보면 고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

급기술과 전문지식보다는 단순기술과 단순지식 위주의 근로자가 더 큰 폭의

구조적 실업을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직업능력향상에 시사

점을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계층별로는 15- 19세 및

20대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각각 24.7% , 12.3%로 나타나 30대 6.6%와 40대

6.2%에 비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실업 중 고졸자의 실업이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

으나 이는 직업에 대한 준비 없이 진학에 실패하거나 중도 탈락한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의 직업훈련도 체계화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대 실업률이 중졸자는 19.3% , 고졸자는 13.1%, 대졸자는 9.8%를

각각 보여주고 있어서 취업자 비중이 10대에 비해 20대가 12배 이상이고 신

규실업자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20대 청년층 실업대책이 보다 핵심과제

라 할 것이다.

<표 Ⅱ- 15> 학력별 및 연령계층별 실업률 현황
(단위: %)

구분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97 .7 98 .7 97 .7 98 .7 97 .7 98 .7 97 .7 98 .7
<전 체> 2.2 7.6 1.3 6.4 2.7 9.4 2.7 6.1
15∼19세 8.3 24.7 10.6 23.3 8.1 25.1 … …
20∼29세 4.6 12.3 4.5 19.3 4.3 13.1 5.0 9.8
30∼39세 1.6 6.6 1.9 9.4 1.6 7.1 1.5 4.5
40∼49세 1.3 6.2 1.2 6.9 1.5 6.2 1.0 4.7
50∼59세 1.1 5.8 0.8 5.4 1.9 7.7 1.3 3.2
60세이상 0.5 2.4 0.5 2.1 0.9 5.0 0.8 2.8

자료: 통계청, 1998년 7월 고용동향.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취업구조와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전문가

서비스/판매직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으나 IMF이후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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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정규직에서의 실업이 가장 많은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3 . 생애주기의 변화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인구 증가율

은 현재의 0.9%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완만히 하락되어가 2020년경에는 인

구의 증가가 중지될 전망이다. 인구증가의 둔화로 2000년 이후에 인구구조

는 종형으로 될 것이고 또 인구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991년의 5.1%에서 2000년 6.8%, 2010년 9.4%로 증가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또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력의 점유율은 2000년경

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

청, 1991).

우리 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는 1990년 현재 25.5세에 결혼하여 1.6명의 아

이를 출산하며 막내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성연령은 33.2세이므로

평균수명 75.4세까지 42.2여년의 잔여기간이 있다. 과거의 여성의 잔여기간

을 보면 1935년 22.4년, 1955년 27년, 1975년 34.9년으로 1990년의 여성은

1935년의 여성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잔여기간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 여

성은 과거의 여성보다 잔여기간이 많은 생애주기의 변화로 육아가 끝난 시

기에 직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전통적 진로를 갖고 있는 여

성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연령은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로 볼 때 33.2

세이며 차단적 진로에 있는 여성이 직업복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노동시

장에 다시 진입하는데에 7.6년이 소요된다 (김병숙, 1993).

이러한 여성의 생애주기는 1995년 현재 25.3세에 결혼하여 1.7명을 낳으

며, <표 Ⅱ- 16>과 같이 평균수명이 77.4세이어서 잔여기간은 44.4년으로

1990년보다 2.2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 국민의 생애주기의 변화로 과거보다 2∼3배나 긴 잔여기간을

갖게 되었다. 남자는 2000년대에 71.0세, 여자는 78.6세의 평균수명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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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2010년에는 80세를 유지하게 된다.

<표 Ⅱ- 16> 우리 나라 평균수명추이와 전망

연도 1955 - 60 1970 1978 - 79 1989 1995 2000 20 10 2020 2030

계 52.39 63.15 65.81 70.71 73.52 74.85 76.99 78.08 78.95

남자

여자

51.12
53.73

59.77
66.10

62.70
69.07

66.73
74.88

69.55
77.42

71.02
78.64

73.87
80.69

74.47
81.68

75.42
82.45

자료: 통계청, 1996년도 장래인구추계.

직업인이 일생동안 택하는 일반적인 진로형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은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여 특정업무에 전문가가 되는 길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17.0%가 젊은 시절 고용되어 일한 후 독립하여 일을 하거

나 가업·사업을 이어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

하거나 가업이나 사업을 이어가는 길에 대하여 여성은 9.4%를 점유하고 있

으며 가업이나 사업의 진로에 대하여 남성 41.0%, 여성 26.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남성은 가업이나 사업에 대한 열망이 높고, 여성은 전문직의 진로

에 대하여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 17> 성별의 바람직한 진로유형
(단위: 명, %)

문 항 남자 여자 계
한회사에 오래 근무하여 점차 관리직 지위로 상승
한회사에 오래 근무하여 특정업무의 전문직
젊은 시절 고용된후 독립하여 가업·사업하는 길
몇군데 기업경험후 특정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길
몇군데 기업을 경험하고 점차 관리직으로 가는 길
젊은 시절부터 독립하여 일이나 가업/사업하는 길
모르겠다
기타

189(12.1)
451(28.8)
411(26.2)
207(13.2)
38( 2.4)

231(14.8)
38( 2.4)

1( 0.1)

215(15.0)
506(35.3)
244(17.0)
242(16.9)

36(2.5)
135(9.4)
55(3.8)

1(0.1)

404(13.5)
957(31.9)
655(21.8)
449(15.0)

74( 2.5)
366(12.2)

93( 3.1)
2( 0.1)

계 1566(100.0) 1434(100.0) 3000(100.0)

χ²=72.68 p< 0.1

자료: 김병숙 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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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에서 정년퇴직 이후의 계획으로 [그림 Ⅱ- 1]과

같이59.9%는 여행 (595명, 19.8% ), 취미활동(471명, 15.7% ), 다양하게 여가를

즐기겠다 (732명, 24.4% )는 반응을 하고 있고, 30.4%가 사회봉사활동 (385명,

12.8% )이나 자영업운영 (432명, 14.4% ), 직업적인 활동(97명, 3.2% )등의 구체

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애주기의 변화로

인하여 고령기에까지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경향을 비추어 볼 때, 고령자

집단의 직업의식제고와 직업계획을 위한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자료: 상게서

[그림 Ⅱ- 1] 정년퇴직 후의 생활형태

이상에서와 같이 종전보다 2배이상 생애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정년퇴직

후에도 직업생활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



4 . 직업가치관의 변화

우리 나라 국민의 의식구조 배경에는 정을 근거로 하여 농경시대의 봉건

적이고, 타자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사고, 샤마니즘적인 의식, 유교가 가르쳐

준 안일하고 낙관적인 정신, 그리고 외세와 내란과 전제정치가 물려준 의식

구조가 깔려 있다 (윤태림, 1971). 군신유의·부자유친·부부유별·장유유서

·붕우유신을 내용으로 하는 삼강오륜이 유교의 핵심사상이지만 이 가운

데서도 효를 통해서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충을 통해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도리를 배우고, 신을 통해서 붕우간

국가간의 지켜야 할 도리 (류승국, 1980)를 배우도록 한 것이 유교의 3핵이

다.

<표 Ⅱ- 18>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직업가치관

항목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직업가치관

1960
년이전

구한말에서 일제
해방과 분단
6·25동란

조국 독립운동, 구국운동 및 파괴된
국토 재건 등 정치적으로 지향됨
직업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지못함

1960
년대

서구식의 각종 사회, 교육,
정치제도 도입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
2차 산업 팽창, 임금노동자 대량출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취주의
책임의식
일에 대한 헌신과 사회발전의지높음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형성

1970
년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높아짐
석유파동에 따른 국내경제 불황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소득격차 심화

근로만족도 줄어듬
일에 대한 헌신몰입의 자세 감소
여가 선호 증가
부정적 직업가치관 형성

1980
년대

신흥개발도상국의 도전
선진 제국들의 경계
사회불안과 정치불안 배태

근로자의 의식 및 기대수준 높아짐
참여와 분배를 둘러싼 불평등에
대한 불만 증가
근로만족도 줄어듬

1990
년대

국가·사회의 민주화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소비생활의 풍요화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삶의 변화동반

계층구조의 집중화와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근로무능력감
여가지향적 직업가치관 팽배
직장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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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통문화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직업의식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의 사회적 공헌도나 참여도를 중시하지 않으

며 일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강맹현, 1994). 우리의 전통 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인의 직업의

식은 일보다는 자리를 숭상하고, 사회보다는 집안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보람보다는 그 결과에 집착하고, 그 일의 보람보다 체면을 더 소중

히 여기며,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일하는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전통 문화적인 배경 하에 형성된 직업의식의

장점으로 소명의식 내지 성실성·전문성·창조성·애국적 직분의식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직업의 폐쇄성·지위지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국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정립이 미흡하다.

특히, 부정적인 유교 전통,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왜곡 및 전반적인 사회

풍조의 부정적인 효과 등은 우리 국민의 근면한 근로의식의 퇴조와 변질을

가져왔다.

<표 Ⅱ- 19> 직업의식의 부정적인 요소

항 목 내 용
부정적
근로의식

물질주의, 출세주의, 한탕주의, 귄위와 외모 중시, 3D 직종 기피

사회풍조 부정부패, 소득격차, 세금 불평등, 부동산 투기, 사치풍조

자본주의
정신왜곡

근면과 절제에 입각한 국민적 부의 축적 → 기업의 발전에 의한 부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기업가 정신 → 정경유착, 과도한 기업확장, 매점매
석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음
실용주의에 입각한 생활태도와 직업관 → 외모중시 생활태도와 장직위
를 추구하는 출세주의 직업관

부정적
유교전통

과거제도를 통한 입신

사농공상의 사민사상의 관료주의

신분적 차별 및 피라밋형 권력구조에 따른 권위주의

과거 및 현재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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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리 국민의 일에 대한 헌신도와 만족감은 점차 감소하고 일에

대한 의미가 퇴색하면서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표 Ⅱ- 20> 일에 대한 헌신·만족감에 대한 추이

항목 일에 대한 헌신 일에 대한 만족감

1960
년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돈이 필요하지 않

더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함(98%)
절반이상 여가보다 일할 시간 더 갖고

싶어함(60%)

절반(48%)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직무나 직장에 만족

만족요인: 인간관계, 역할수행

1970
년대

절반의 근로자들이 돈이 필요하지 않더

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함(53%)
여가보다 일을 중시하는 근로자(27%)
감소

근로자의 만족도가 줄고 불만의

정도가 커짐

불만요인: 임금, 차별대우, 비인
간적 대우

1980
년대

반이상의 근로자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함(61%)
무리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다소 적게 벌

더라도 생활을 즐길 필요가 있다(71.3%)

60·70년대보다 더욱 낮아짐
불만요인: 임금, 비인간적 대우,
복지시설 부족, 장래희망 없음

1990
년대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여가시간을 갖기보

다는 그 시간에 가능한 한 일을 한다

(38.1%)

일만 하기보다는 되도록 휴식 또는 여

가활동을 많이 갖도록 노력한다(61.7%)

직무 만족(34.9%)로 더욱 낮아짐

불만족한 근로여건(통계청,1995)
:임금(42.2%), 장래성(30.9%), 작
업환경(29.5%),복리후생(28.6%),

인사(23.2%), 직무(16.6%) 등

자료: 1) 김경동(1979). 직업관과 사회구조,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제3호, pp31- 67.

2) 김경동(1993).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3) 한국개발연구원(1996). 여론조사 분석 자료집.
4)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또한 국가·사회·기업의 목표 및 발전을 중시하는 직업적 태도에서 개인

및 가정의 유익을 중시하는 직업적 태도로 바뀌고 있으며, 인간적 대우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특수상황하에서 우리 국민은 경제불안, 특히

실업에 대한 현실적·심리적 불안이 크기 때문에 직업가치관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재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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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바람직한 직업의식은 첫째,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에 의해 지켜

지는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직업에 대한 관습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주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직무몰입, 일에 대하여 가업을 잇거나

천직으로 아는 소명의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

에게 학교의 장에서 일 자체에 가치를 갖는 내재적 가치를 갖도록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세째, 사회에서는 일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회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국가에서는 일을 즐기며 일을 하는 근면성과

성실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직업의식은

<표 Ⅱ- 21>에서와 같이 직업에 대한 내재적 가치, 일지향과 사회활동지향

의 태도, 인내주의, 직무몰입, 소명의식 등과 같은 관습으로 설정한다.

<표 Ⅱ- 21> 한국인의 바람직한 직업의식

영 역 강 조 점 행 위 자
내재적 가치 직업에 대하여 이상적인 신념을 갖도록 촉구 초·중·고등교

일지향적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일

자체에 만족을 꾀하도록 여건 조성
국가

사회지향적
일과 관련되어 봉사와 헌신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촉구
사회

인내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

는 것이 미덕임을 강조
가정

직무몰입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 가정
소명의식 천직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의식을 고양 가정

자료: 김병숙 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p. 34.

이와같이 유교사상에 오는 직업관과 사회·경제발전에 의하여 직업관이

변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바람직한 직업의식 형성이 중요하다.

5 . 직업정보 생명의 길이 단축화 진행

직업정보는 대단히 방대할 뿐만아니라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그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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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정보에서 한국직업사전을 보면, 1969년에 초판

이 발간되었으며, 제 1판은 20여년이 지난 1986년에 발간되었고, 8년동안의

작업 끝에 10년이 지난 후에 제 2판이 출판되었다. 이와같이 직업정보는 매

우 방대하며 막대한 노력과 경비로 인하여 정보의 생산은 국가에서 담당하

고 있다.

<표 Ⅱ- 22> 우리 나라 대표적 직업정보의 생성기간

구 분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직업사전

기 관
소요준

비기간
생성일 기 관

소요준

비기간
생성일 기 관

소요준

비기간

생성

일

재 정
내무부

통계국
1960.
경제

기획원

1963. 3
1964. 4

인력개발연

구소
1969.

제 1차
경제

기획원
1966. 1
경제

기획원
8개월 1965. 9

국립중앙직

업안정소¹
6년 1986.

제 2차
경제

기획원
1970. 8
경제

기획원
5개월 1968. 2

중앙고용정

보관리소²
8년 1995

제 3차
경제

기획원
1974.
경제

기획원
1년 1970. 5

제 4차 통계청
1년
8개월

1992.12
경제

기획원
3년 1975. 5

제 5차
경제

기획원

1년
10개월

1984. 1

제 6차
대한통

계협회
3년 1991. 9

주 : ¹국립중앙직업안정소에서 발간된 한국직업사전은 엄밀히 구분하자면 인력
개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의 개정판이 아님.
²본 자료는 연구진이 삽입한 것임.

자료: 김병숙 외(1994).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정보 활용방안, p. 31.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정보인 1992년에 발행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의 내용중 제1∼제3 직능수준의 직종을 검토한바 19개 직종은 사양화된 직

업이고, 9개 직종은 사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직업이며, 3개 직종은 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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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여부가 불투명한 직업으로 판명됨으로서 정보가 갖는 생명의 길이

단축을 예측케한다.

<표 Ⅱ- 23> 사양 또는 사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직업

사양화된 직업 사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직업 산업현장의 존재여부
19개 직종 9개 직종 3개 직종

31187 석판도안사
73411 식자원
73412 자동주조 식자원
73413 사진식자원
73414 인쇄기 조정원
73415 인쇄제판원
73419 정판원
73421 연판제조원
73422 전기제판원
73431 인쇄 조판원
73432 인쇄 식각원
73433 석판석 전사원
73436 사진제판 전사원
73459 가장자리 금박원
73463 목판인쇄원
82511 활판인쇄기 조작원
82515 직접석판인쇄기 조작원
82518 사진식자기 조작원
82519 활자주조기 조작원

72234 평삭기조정조작원
73443 X선필름현상근로자
73444 사진확대근로자
73445 사진인화근로자
734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사진처리 및 관련

근로자(사진인화세척
기조작원)

82241 필름현상기 조작원,
흑백

82242 필름현상기 조작원,
칼러

82243 사진확대기 조작원
82244 사진인화기 조작원

82532 판지라이닝기 조작원
82533 상자재단 및 절곡기
조작원

82534 종이봉투제조기 조작원

자료: 김병숙(1996). 직종별 훈련기간분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 29.

직업정보는 사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내용이어야 하며 사용자 요구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과 장차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요

구와 아무도 표시는 않으나 필요하거나 유용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모든 잠

재적인 필요를 의미한다.

직업정보는 신속화, 가치화,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직업정보체제를 구

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직업정보제공원과의 긴밀한 유대를 갖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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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가와 정보기술전문가 그리고 직업정보분석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야한다.

<표 Ⅱ- 24> 직업정보와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

분 류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집단

직업정보제공원
국가기관, 직업안정기관, 기업체, 전문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학교 및 훈련기관

직업정보관리 직업전문가, 정보기술전문가, 직업정보분석가,
직업정보사용자 개인, 직업상담교사, 직업상담가, 직업정보분석가, 기업체, 취업알선자

직업정보는 그 양이 방대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를 위하여 직업정보의 종류,

양, 질 등에 관한 연구결과와 전문가 및 사용자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재원, 장비, 인력이 적용되어야하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체계화

→제공→축적의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자료: 김병숙 외(1994).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정보 활용방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 129.

[그림 Ⅱ- 2] 직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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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된 시스템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거나

부가적인 내용이 곁들인 보조적인 매체로서 서적, 잡지, 팜프렛, T V , 영화,

컴퓨터, 마이크로필림, 정보통신, 슬라이드, 전화, 비디오·오디오, 견학, 직업

상담소, 관람회·박람회, 안내판 등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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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우리 나라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현황

1 . 진로지도

가 . 청소년

1) 청소년의 진로발달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에

속해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성취하고 배

우자를 찾고 이성에 관한 관심이 강해서 독립된 시민 생활을 하면서 직업선

정과 그 준비에 바쁜 시기이다.

청소년의 연령범위는 학자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12∼13세에서 21∼22세

까지의 연령범위에 걸쳐 있으며 우리 나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은 1995년 현재 12,858

천명으로서 전체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1> 청소년 인구 (1995년)
(단위: 천명, %)

구분 총인구
청소년 인구

계 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국

남

여

44,850(100.0)
22,576(50.3)
22,275(49.7)

12,858
6,643
6,215

662
351
311

3,819
1,977
1,842

3,942
2.035
1,906

4,435
2,281
2,154

자료: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 백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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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도덕관이나 가치관의 수립이고,

나아가서는 인생관의 확립이다. 수퍼 (Don ald E . Super )는 진로유형연구에서

5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단계는 성장기 (

grow th st age)와 탐색기 (ex plorat ion stag e)로서 <표 Ⅲ- 2>과 같이 구분된

다. 즉, 청소년기는 진로의 인식단계로부터 준비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Ⅲ- 2> 수퍼의 진로발달단계(청소년기)

발달단계 하위단계 연 령 내 용

성장기(grow th
stage)

환상기(fantasy
substage)

4∼10세 욕구가 지배적이며 역할수행이 중요

흥미기(interest
substage)

11∼12세
개인의 취향이 목표와 내용의 결정하는

요인이 됨
능력기(capacity
substage)

13∼14세
능력을 보다 중요시하며 직업의 훈련조

건을 고려

탐색기(explora
- tion stage)

잠정기(tentative
substage)

15∼17세
욕구·흥미·능력·가치와 직업적인 기

회 등을 고려

전환기(tr ansit ion
substage)

18∼21세
개인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

념을 실첨하려고 함
시행기(tr ianl
substage)

18∼21세
자기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

택하여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며 시험

주: 본 자료는 연구진이 재편집한 것임
자료: 김충기(1992).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p. 5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는 진로의식화 단계, 중학교는 진로의식

화와 진로탐색 단계, 고등학교는 진로탐색 및 직업준비단계이며, 대학교이후

단계는 직업준비단계이다.

2 ) 청소년의 진로지도 실태

초등학교는 진로의식화 단계이다. 우리 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별다른 독립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담임교사의 개별적 활동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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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고 있다. 특별활동을 통한 어린이회와 클럽활동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당번활동, 봉사활동, 임원활동 등이 일종의 역할 학습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우주소년단, 보이스카우트, 적십자단 등의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 학습을 하고 있다.

중학교는 진로의식화와 진로탐색 단계이다. 중학교에서의 교과활동을 통

한 진로지도를 보면, 진로지도와 관련된 교과는 도덕, 국어, 사회, 가정과 기

술, 산업 등이 있으며 3학년 기술, 산업에는 직업과 진로의 대단원이 설정되

어 12시간 할애하고 있다.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능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진로지도와 관련한 각종 검사의 실시 현황을 보

면 <표 Ⅲ- 3>에서와 같이 일반적성검사를 80.1%가 1회, 성격인성검사는

62.4%가 1회정도 실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표 Ⅲ- 3> 서울시내 진로적성관련 검사현황

구 분 안한다 1번 2번 3번이상 계
일반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성격인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기타

14( 9.9)
48(46.6)
58(65.9)
38(32.5)
60(87.0)
12(40.0)

113(80.1)
49(47.6)
27(30.7)
73(62.4)

8(11.6)
17(56.7)

6( 4.3)
2( 1.9)
1( 1.1)
1( 0.9)
1( 1.4)
0( 0.0)

8( 5.7)
4( 3.9)
2( 2.3)
5( 4.3)
0( 0.0)
1( 3.3)

141(100.0)
103(100.0)
88(100.0)

117(100.0)
69(100.0)
30(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7).

진로상담활동을 위하여 진로상담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목상

에 그쳐 학생들의 실제 활용율은 낮아 1996년 경우, 중학생가운데 약 10.3%

만이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받았다(1996, 한국교육연감). 상담의 내용

역시 앞으로의 진로문제, 생애설계 등의 진로문제라기 보다 학업성적 저하

등의 일반적인 적응문제에 치우치고 있다.

일과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는 <표 Ⅲ- 4>에서와 같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노동부 중앙고용관리소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그 활용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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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중학교의 직업정보 생산기관

기관 직업정보 생산내용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각 학년별 진로지도안, 진로지도 실무편람, 진로교육연구

노동부 중앙고용관리소 직업의 세계, 비디오 테이프등

최초의 진로결정 단계인 중학교 3학년에서는 인문계 실업계로의 진학결정

에서 현재 실업계는 마지 못해 가는 선택지가 됨으로써, 인문계 실업계는

학생집단을 성적에 의해서나 가정환경에 의해서 차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표 Ⅲ- 5> 참조).

<표 Ⅲ- 5> 계열별 월평균소득수준 비교
(단위: 만원, %)

소득
계열

50이하 50 - 99 100 - 149 150 - 199 200 - 249 250이상 계 (n )

일반실업계 3.0 19.2 40.9 21.2 9.1 6.6 100(198)
인문계 2.1 11.2 23.5 23.5 13.4 19.8 100(187)

자료: 진미석(1994).우수실업계고교생의 진로선택과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계열 선택시 <표 Ⅲ- 6>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거나

부모와 주로 의논하고 학교교사와 의논하는 비율이 낮다.

<표 Ⅲ- 6> 계열별 계열 선택시 의논대상비교
(단위: %)

의논대상
계열

의논하지
않음

부모 선생님 친구 형제 계

우수실업계 29.3 32.3 18.2 15.2 5.1 100(194)
일반실업계 28.7 34.7 10.9 20.8 5.0 100(198)
인문계 61.4 25.9 0.0 9.6 3.0 100(196)
계 39.7 31.0 9.7 15.2 4.4 100(597)

자료: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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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진로탐색 및 직업준비단계이다. 97년도에 고등학교에 「진

로·직업」 교과목이 선택교과목화되고 이에 관한 교과서가 발간되었으며

진로교육 시범학교 제정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현행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에서는 대학진학지도, 실업계 고등학교

는 취업준비와 알선이 주된 활동이 되고 있다.

<표 Ⅲ- 7> 97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현황
(단위:%)

계열
진로활동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군입대
미 상

323,830(81.4)
16,204( 4.1)
18,783( 4.7)

330( 0.1)
3,855( 9.7)

79,961(29.2)
177,532(64.8)

4,691( 1.7)
371( 0.0)

11,353( 4.4)
계 397,702(99.7) 273,912(100.1)

자료: 교육부(1997). 97 교육통계연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수학

능력점수 결과에 의해 대학과 학과를 연결하고 있다. 인문계 학생가운데

20%정도는 대학진학이 여의치 않은 집단이나,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는 빈

약하다.

현행 이원화된 계열하에 실업계열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계열선택에 대하

여 불만이 높고 가능하다면 변경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Ⅲ- 8> 고등학교계열별 계열변경 의지비교
(단위: %)

변경계열의지
계열

변경하지
않겠다

불만은 있으나
변경하지 않겠다 .

다른 계열로
바꾸고 싶다

검정고시나
유학을 하겠다

계 (n )

우수실업계 20.9 31.6 42.9 4.6 100(196)
일반실업계 37.7 29.1 26.1 7.0 100(199)
인문계 56.4 29.7 9.2 4.6 100(195)

자료: 진미석,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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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는 30% 정도의 학생들은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

학함으로써 졸업후 취업을 목적아래 운영되는 공식적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욕구와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이 실업계학교가 대학준비

에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65%의 실업계 졸업생들은 졸업후 취업하게 되고, 그중 약 40%만이 학교

의 직접적인 조력으로 취업을 하게 되며 나머지 60%는 개별적인 경로로 취

업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도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 9> 97 학년도 고졸자의 취업경로별 분포
단위(%)

취업경로
계열

계 학교추천 채용시험 친구, 친지소개 실습 가업 및 자영

인문계 99.8 25.9 5.6 25.1 25.5 18.7
실업계 100.0 39.0 6.2 13.1 36.5 5.2

자료: 교육부(1997). 97 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이후는 직업준비 및 취업결정 활동의 단계이다. 먼저 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해 각 대학들은 대체로 학생

생활연구소나 취업보도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의 취업

보도소가 주로 학생들의 진학, 취업 진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나, 취업보도

소가 없는 경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진로 상담과 취업알선등을 학생들의 일

반적인 대학생활적응문제와 아울러 다루고 있다.

<표 Ⅲ- 10>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기관의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학생생활연구소와 취업보도기관 학생생활연구소 취업보도기관 없음 계

75(65.2) 10(8.7) 19(16.5) 11(9.6) 115(100.0)

자료: 리크루트(1992). 한국대학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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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의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요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1500명을

상회하고, 취업보도소의 경우, 직원 1인당 배당 학생수는 평균 2,188명이다

(전찬화 외. 1992).

취업보도기관은 취업전문기관을 통하여 부직 및 취업정보를 수집하여 학

생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취업알선의

경우, 주로 부직 및 전문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관련정부 부서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경우는 적다.

<표 Ⅲ- 11> 취업보도기관의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부직 ,취업알
선전문기관과
의 유대강화

기업
설명회

채용기관
과의 유
대강화

채용기관
에 대한
홍보활동

타대학 직업
지도기관과
의 유대강화

취업동문
과의 유
대강화

관련정부
부서와의
유대강화

기타

89.9% 55.0% 55.0% 49.4% 49.4% 48.3% 19.1% 4.5%

자료: 전찬화 외(1992), 대학의 진로지도기구 및 조직개선을 위한 일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없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많은 학생

들은 자신의 대학이나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 대학교 3, 4학년 학생은 대학의 학과공부와 자신의 직업준비가 무관해

짐에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비진학 고등학교 졸업생가운데 10%이상되는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도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놓이

게 된다.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에서 청소년의 진로나 직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그림 Ⅲ- 1]과 같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는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전체 35.9%, 중학생 53.8% , 고등학생 33.8% ,

대학(원)생 27.9% ).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부모가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쳤으나 응답자의 비율은 중학생보다는 현저히 떨어졌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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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점차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해

석될 수 있다.

주: N=471, χ²=176.96 p< .01

자료: 김병숙외 (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림 Ⅲ- 1] 진로나 직업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 (학생집단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부모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중·고등학

생들의 경우는 친구 (학생전체 22.3%, 중학생 24.7%, 고등학생 26.8%, 대학

(원)생 14.5% )였다. 반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동료나 선배(학생전체 11.6

%, 중학생 3.2% , 고등학생 7.0% , 대학(원)생 23.6% )로 나타났다. 학교 선생

님 (학생전체 11.8%, 중학생 7.5% , 고등학생 13.6% , 대학(원)생 13.3% )은 각

급 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었다.

학생들이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로는 공공매체와 친지를 통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다. 방송매체와 인쇄 매체가 직업 정보 수집에서 가

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선배나 가족이나 친지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학교나 선생님을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만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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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에 관한 제공원은 학생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중·고등학생들

이 주로 T V나 라디오 같은 방송매체(학생전체 41.6% , 중학생 55.9%, 고등

학생 45.1%, 대학 (원)생 29.1% )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반면 대학 (원)생

들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직업정보에 관한 제공원에서 주목할 사항은 일반인에 비해 PC

통신을 이용한 직업정보 수집 경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PC

통신의 활용은 전체 국민들의 이용도가 1.6%에 불과한데 반해 학생집단은

3.8%에 이르렀다(<표 Ⅲ- 12> 참조).

<표 Ⅲ- 12> 직업에 관한 정보 제공원 (학생집단별)
(단위: 명, %)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원 )생 학생전체
T V , 라디오 등 방송매체
신문

구인·생활정보지, 잡지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

취업설명회

사회단체

친구나 선배

가족이나 친지

PC통신
기타(학교, 교사 등)

52(55.9)
7( 7.5)
8( 8.6)
0( 0.0)
0( 0.0)
0( 0.0)

13(14.0)
6( 6.5)
7( 7.5)
0( 0.0)

96(45.1)
18( 8.5)
14( 6.6)
1( 0.5)
4( 1.9)
2( 0.9)

52(24.4)
17( 8.0)
1( 0.5)
8( 3.6)

48(29.1)
28(17.0)
16( 9.7)

1( 0.6)
6( 3.6)
1( 0.6)

40(24.2)
12( 7.3)
10( 6.1)
3( 1.8)

196(41.6)
53(11.2)
38( 8.0)

2( 0.4)
10( 2.1)
3( 0.6)

105(22.3)
35( 7.4)
18( 3.8)
11( 2.3)

계 93(100.0) 213(100.0) 165(100.0) 471(100.0)

χ²=43.85 p< .01
자료: 상게서

한편,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직업훈련을 이

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직업훈련

생은 이미 진로나 직업이 결정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생인 기능대 학생들과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느끼는 평소의 가

장 큰 고민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졸업후의 진로문제에 39.2%가 응답

을 하여 가장 큰 고민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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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취득문제 (18.6% ), 이성문제 (10.9% ) 등도 중요한 고민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Ⅲ- 13> 평소의 가장 큰 고민사항
(단위: 명, %)

구분 가정문제 친구문제 이성문제 성적문제 성격/건강

기능대 23(6.3) 13(3.6) 34(9.4) 7(1.9) 21(5.8)

전문교 25(8.2) 24(7.9) 39(12.8) 7(2.3) 22(7.2)

계 48(7.2) 37(5.5) 73(10.9) 14(2.1) 43(6.4)

구분 자격취득 향후진로 고민없음 기 타 계

기능대 67(18.5) 154(42.4) 25(6.9) 19(5.2) 363(100.0)

전문교 57(18.7) 108(35.4) 17(5.6) 6(1.0) 305(100.0)

계 124(18.6) 262(39.2) 42(6.3) 25(3.7) 668(100.0)

자료: 김봉환(1997),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생활지도 활성화 방안,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p. 66.

평소 고민이 있을 경우 주로 누구와 이야기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친구가

61.1%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형제자매(11.2% ), 부모

(10.9% ) 등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와 의논하는 경우는

극소수 (0.6% )에 불과하다.

<표 Ⅲ- 14> 고민에 대한 대화 상대자
(단위: 명, %)

구분 부모님 형제자매 친 구 선 배 친 지
기능대 39(10.7) 40(11.0) 222(61.2) 19(5.2) 2(0.6)
전문교 34(11.1) 35(11.5) 186(61.0) 17(5.6) 4(1.3)
계 73(10.9) 75(11.2) 408(61.1) 36(5.4) 6(0.9)

구분 선생/교수님 성직자 상담기관 기 타 계
기능대 1(0.3) 4(1.1) 0(0.0) 36(9.9) 363(100.0)
전문교 3(1.0) 2(0.7) 0(0.0) 24(7.8) 305(100.0)
계 4(0.6) 6(0.9) 0(0.0) 60(9.0) 668(100.0)

자료:상게서,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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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상담받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는 학업 및 진로에 관한 문제가

78.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이성 및 성에 관한 문제

(21.3% ), 성격에 관련된 문제 (19.8% ), 행동, 습관 및 경제적인 문제(15.0% ),

생활적응에 관한 문제 (9.7% ), 교우관계(8.8% )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표 Ⅲ- 15> 상담받고 싶은 사항
(단위: 명, %)

구분 생활적응 학업/진로 교우관계 이성/성문제 가정문제

기능대 35(9.6) 302(83.2) 32(8.8) 66(18.2) 22( 6.1)

전문교 30(9.8) 219(71.8) 27(8.9) 76(24.9) 33(10.8)

계 65(9.7) 521(78.0) 59(8.8) 142(21.3) 55( 8.2)

구분 성격문제 정서적문제 행동/습관 경제적문제 기타

기능대 64(17.6) 29(8.0) 45(12.4) 55(15.2) 12(3.3)

전문교 68(22.3) 29(9.5) 55(18.0) 45(14.8) 5(1.6)

계 132(19.8) 58(8.7) 100(15.0) 100(15.0) 17(2.5)

주: 1.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임.
자료: 상게서, p. 67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20.8%을 점

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많으나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

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한편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표 Ⅲ- 16> 현재의 학교에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 음 없 음 무응답 계
기능대 67(18.5) 285(78.5) 11(3.0) 363(100.0)
전문교 72(23.6) 229(75.1) 4(1.3) 305(100.0)
계 139(20.8) 514(76.9) 15(2.2) 668(100.0)

자료: 상게서,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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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주로 학과의 교수나 공과의 교사가 5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

음은 학과장이나 공과장이 13.7%로 나타난 반면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과나 생활지도과의 과장, 소속 교수나 교사에게 상담을 받은 경험은 모

두 합쳐서 13%에 불과하다.

직업훈련생이 진로를 결정할 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모 31.5%이며, 친지나 친척 18.5%, 동료와 선배 9.7% , 학교선생님

8.9% 등의 순을 보이며 이는 고등학교 학생과 비교할 때에 부모나 친지와

친척에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이미 진로를 선택한 직업훈련생도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고

민을 토로하고 있으며 상담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나 . 여성

1) 여성의 진로욕구 및 형태

우리 나라 여성은 가정과 직업의 두가지 관념 중 연령층이 높을수록 전통

적인 직업관에 찬성하고 있고 가정중심적이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결혼보다

직업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 Ⅲ- 17>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1995년도)

연령 계 가정에만
전념
결혼전까지
취업

자녀성장후
취업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취업

가정과 관계없이
취 업

전국

15-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8
7.9
7.7

13.9
17.4
20.5
33.6

13.2
15.4
13.4
8.7

11.4
17.4
17.5

16.1
7.2
11.0
22.6
21.9
16.3
12.7

34.1
30.8
39.4
38.8
34.0
30.3
22.8

20.9
38.6
28.5
16.1
15.4
15.7
13.4

자료: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p 165.

40



이와 같이 여성은 비전통적인 진로형태인 가정에 상관없이, 전문직에

취업하고자 하는 높은 열망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어, 1960년에는 남성 73.4%, 여성 26.8%에서

1997년에는 남성 75.6%, 여성 49.5%로서 그 격차를 46.6%에서 26.1%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이후 1998년 8월 현재 남성 75.3% , 여성

46.9%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 전년동월에 대비하면 남성은 0.8%P , 여성

은 2.9%P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율은 1994년 수준과 같다.

여성은 결혼, 임신, 수유, 양육 등의 차단된 진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은 결혼전, 결혼, 출산전, 출산, 자녀양육, 자녀성장, 자녀성장후 등의 단

계에 따라 직업생활 여부에 의한 진로형태를 구별하고 있다. 주부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들의 진로형태는 14가지 형태로 <표 Ⅲ- 18>와 같이 나

타나고 있다. 조사된 주부근로자가 가장 많은 진로형태는 안정적 진로유형

에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별로 진로형태를 보면 국민학교·중학교

<표 Ⅲ- 18> 주부근로자의 진로형태

진로형태명 형 태 별

전통적

진로
안정적 형태1:자녀성장후, 형태2:자녀양육후, 형태3:자녀양육중
불안정적 형태4:출산후

차단적

진로

전형적

형태5:결혼까지 취업 자녀성장후 직업복귀
형태6:결혼까지 취업 자녀양육후 직업복귀
형태7:결혼까지 취업 자녀양육중 직업복귀

단속적

형태8:결혼까지 취업 자녀양육후 직업복귀
형태9:결혼까지 취업 직업복귀하여 출산전까지 취업 자녀양육
후 직업복귀

비전통적

진로

계속적
형태10:결혼전부터 계속하여 취업
형태11:결혼후부터 계속하여 취업

비연속적

형태12:결혼까지 취업 결혼후 직업복귀하여 계속 취업
형태13:결혼전까지 취업 결혼후 직업복귀하여 계속취업
형태14:결혼전부터 계속 취업하고 있으나 계속적이지 않고 단계
마다 단절하여 취업

자료: 김병숙(1993) 주부노동력 활용실태와 고용확대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p.98.
(그림을 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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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는 형태2, 고등학교 졸업자는 형태3, 전문대·대학졸업자는 형태10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여성의 직무분포가 그대로 반영

된 것이다.

여성의 진로형태는 14가지 형태로서 안정적 진로유형에 66.5%를 차지하

고 있으며 학력별로 진로형태를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는 『형태 2

』인 전통적인 진로, 고등학교 졸업자는 『형태 3』인 전통적인 진로, 전문

대·대학졸업자는 『형태 10』인 비전통적인 진로 등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성의 진로형태에 대하여 <표 Ⅲ- 19>에서와 같이 여성의 43.0%가 가정

에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비전통적인 여자의 취업형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강한 의욕을 보이

고 있다. 이외에도 결혼전과 자녀 양육 후 취업에 남성 14.6%, 여성 18.5%

가 희망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도 여성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남

성은 가정에만 전념에 12.5%을 점유하고 있고 우선 순위 3번째인 것을 보

면 전통적인 여성의 진로유형을 원하고 있으나 여성은 4.1%를 나타내어 8

가지 유형중 우선 순위 7번째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취업을 희

<표 Ⅲ- 19> 여성의 취업형태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가정에만 전념 195(12.5%) 59( 4.1%) 254( 8.5%)
결혼전까지 취업 116( 7.4%) 65( 4.5%) 181( 6.0%)
자녀 출산전까지 취업 133( 8.5%) 66( 4.6%) 199( 6.6%)
자녀 출산후 취업 34( 2.2%) 42( 2.9%) 76( 2.5%)
자녀성장후 취업 164(10.5%) 146(10.2%) 310(10.3%)
결혼전 및 자녀 출산후 취업 144( 9.2%) 168(11.7%) 312(10.4%)
결혼전 및 양육후 취업 229(14.6%) 266(18.5%) 495(16.5%)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 538(34.4%) 617(43.0%) 1155(38.5%)
기타 13( 0.9%) 5( 0.4%) 18( 0.6%)

계 1566(100.00%) 1434(100.00%) 3000(100.00%)

χ²=119.62 p< 0.1

자료: 상게서,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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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서도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진로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는 여성이

52.5%에 이른다.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를 보면 여성은 결혼직전에 55.7%에서

결혼직후에는 36.7%로 급격히 하강하였다가 막내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직전

에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결혼전에는 주로 상용고에 취업

하였으나 결혼직후에는 급격히 하강하고 있고, 임시고는 결혼직후부터 서서

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Ⅲ- 20>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상태변화

(단위:%)

구분
결혼 첫자녀출산 막내자녀출산 막내자녀국교입학
직전 직후 직전 직후 직전 직후 직전 직후

경제활동참가율 55.7 36.7 39.1 37.4 39.3 41.8 52.6 56.7

전체취업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1,374
56

430
774
114

915
57

614
194
50

977
67

593
255
62

859
75

621
103
60

987
106
648
156
77

901
111
627
69
94

912
148
577

55
132

887
152
531

63
141

종사상지위별분포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100.0
4.1

31.3
56.3
8.3

100.0
6.2

67.1
21.2
5.5

100.0
6.9

60.7
26.1
6.3

100.0
8.7

72.3
12.0
6.9

100.0
10.7
65.7

15.8
7.8

100.0
12.3
69.6
7.7

10.4

100.0
16.2
63.3
6.0

14.5

100.0
17.1
59.9

7.1
15.9

생애단계별평균연령 21.6 24.7 29.5 35.5

자료: 김태홍(1996). 여성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p. 39.

학력별로 본 여성의 직업복귀를 보면 대졸여성의 52.9%가 5년동안 이직

기간을 갖고 있으며, 고졸은 79.1%가 10년이내, 중졸은 64.6%가 10년이내,

초등졸은 58.1%가 10년이내로서 대졸여성이 다른 학력층보다 짧은 직업복

귀기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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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1> 학력별 재취업여성의 복귀기간별 분포

구 분 무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이직기간

2
3
4
5
10
15

10.5
15.8
21.1
26.3
52.6
78.9

9.7
11.3
17.7
25.8
58.1
83.9

7.3
12.5
16.7
24.0
64.6
90.6

9.1
18.2
27.3
36.4
79.1
93.6

23.5
41.2
41.2
52.9
82.4
94.1

전체생애기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상게서, p. 60.

종전의 여성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의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었

으나 현대적 여성은 경제적 이유 보다는 자기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는 경향이 짙어지는 등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표 Ⅲ- 22>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학력별 계 생계유지 가계보탬 자기집일 적성활용 사회경험 시간활용 사회기여 기타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20.2
28.9
20.5
13.0
4.6

32.2
30.3
43.7
32.9
15.0

24.0
36.7
24.1
12.3
5.8

13.8
1.4
5.3

22.0
61.2

6.2
0.3
2.4

15.5
9.5

2.6
1.9
3.6
3.0
1.9

0.5
0.1
0.3
0.9
1.9

0.4
0.4
0.2
0.5
0.1

자료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p 119

이상에서와 같이 여성은 비전통적인 진로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전

통적인 진로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2 ) 여성의 진로지도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김병숙 외 1998)에서 진로탐색의 시기에 대하여

고등학교 시절이 여성은 466명 32.5%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 350

명 24.4%가 중학교 때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이후에는 여성은 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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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학교 이전에 대하여 여성이 11.2%를 점유하

고 있는 것은 조사대상 여성의 12.1%가 초등학교졸이라는 학력수준에 기인

한다. 또한 여성은 생각한 적이 없다에 남성의 4.5%보다 3배가 높은 13.2%

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은 진로에 대하여 남성보다 덜 진

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기에 대하여 여성 471명

32.9%가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

교 때로 29.0%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고교이후에는 남성이 높지

만 고등학교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빠르게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남성의 학력분포가 여성

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졸업이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취업에 관심이 많고 남성들은 진학에 더 관심이 많았던 우

리의 관습과 전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부모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30.7%, 여성은

41.3%로 응답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친구의 영향에서는 남성이 18.0%로 여성의 1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료나 선배에 대하여 남성은 18.0%, 여성은 8.3%를 점유

하고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또래집단인 친구, 동료나 선배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2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직업에 관한 정보를 남성의 36.2% ,

여성의 42.1%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얻고, 남성의 21.8%, 여성의 15.1%가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 나라의 남녀 모두 주로

방송이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이외에 남성의 21.3% , 여성의 15.1%가 친구나 선배로부터 직업

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특이한 것은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방송매체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고,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더 많

이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업선택에서 가장 영

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결과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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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3> 직업정보 제공원 (성별)
(단위: 명, % )

구 분 남성 여성 계
방송매체

신문

정보지 및 잡지

직업안정기관

취업 설명회

사회단체

친구, 선배
가족, 친지
PC통신
기타

567(36.2)
342(21.8)
151( 9.6)
31( 2.0)
20( 1.3)
6( 0.4)

333(21.3)
63( 4.0)
34( 2.2)
19( 1.2)

604(42.1)
217(15.1)
211(14.7)

15( 1.0)
12( 0.8)
13( 0.9)

216(15.1)
125( 8.7)

10( 0.7)
11( 0.8)

1171(39.0)
559(18.6)
362(12.1)

46( 1.5)
32( 1.1)
19( 0.6)

549(18.3)
188( 6.3)
44( 1.5)
30( 1.0)

계 1566(100.0) 1434(100.0) 3000(100.0)

χ²=100.85 p< .01

자료: 김병숙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하여 남성

51.8%, 여성 49.3% 등 적성과 흥미를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남성 17.4%, 여성 20.2%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선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적성과 흥미를 중요하게 생
각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표 Ⅲ- 24>에서 보듯이 자기발전 추구는 남녀의 차이가 없지만,

사회에 헌신 (남성 4.4% , 여성 4.0% ), 스트레스가 적다 (남성 3.4%, 여성

2.8% ), 정년 연한이 길다 (남성 1.4% , 여성 0.7% ), 다양한 인간관계 (남성

2.4%, 여성 2.0% ), 자유재량이 많다 (남성 1.6%, 여성 0.4% ) 등은 남성이 높

으며, 고액의 임금 (남성 4.4%, 여성 6.7% ), 사회적 인정 (남성 1.7%, 여성

2.4% ) 등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녀간의 상대적 차이가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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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4>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인 (성별)

(단위: 명, %)

구 분 남성 여성 계
적성과 흥미

사회에 헌신

스트레스가 적다

자기발전 추구

안정적

고액의 임금

정년연한이 길다

다양한 인간관계

사회적 인정

자유재량이 많다

811(51.8)
69( 4.4)
53( 3.4)

179(11.4)
272(17.4)
69( 4.4)
22( 1.4)
38( 2.4)
27( 1.7)
25( 1.6)

707(49.3)
58( 4.0)
40( 2.8)

162(11.3)
290(20.2)
96( 6.7)
10( 0.7)
28( 2.0)
35( 2.4)

6( 0.4)

1518(50.6)
127( 4.2)
93( 3.1)

341(11.4)
562(18.7)
165( 5.5)
32( 1.1)
66( 2.2)
62( 2.1)
31( 1.0)

계 1566(100.0) 1434(100.0) 3000(100.0)

χ²=29.01 p< .01

자료: 상게서.

취업시의 우선 순위별 어려운 점에 대하여 1순위는 「취업처의 정보 미입

수」로서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2순위는 「주부에 대한 직종제한」이다. 노

동시장에 , 3순위는 「긴 근무시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

간제 근로에 대한 직종개발과 노동시장에서의 시간제 근로 형태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1998년 8월 전문대졸 이상 94명의 취업여성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직종의 업무와 최종학교에서 공부한 전공과의 일치도를

조사하였는데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표 Ⅲ- 26>에서와 같이 남성은 70.0%

의 일치도를 보인 반면, 여성은 55.3%의 일치도를 나타내고 있어 기업에서

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여성에게는 부여하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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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5> 취업시 우선 순위별 어려운점

구 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계 826 100.0 262 100.0 287 100.0 277 100.0

1)어려운 점이 없음
2)공개채용의 기회가 드뭄
3)취업처의 정보 미입수
4)실력이 없어 공개채용에
응할 수 없음

5)자격을 갖추지 못함
6)경쟁이 치열
7)채용에 남녀차별
8)주부의 채용기회가 드뭄
9)주부의 직종 제한

10)주부를 환영하는 기업
이 적음

11)취업처와 집과 거리
12)긴 근무시간
13)탁아시설을 갖춘 기업
14)기타

2
24

113
61

77
37
17

107
144
33

38
101
68

4

0.2
2.9

13.6
7.3

9.3
4.4
2.0

12.9
17.4
3.9

4.6
4.6

12.2
0.4

58
22

30
9
3

38
45

6

6
21
24

19.9
7.5

10.3
3.1
1.0

13.0
15.4
2.1

2.1
7.2
8.2

1
12
28
23

21
21
7

42
55
12

19
31
15

0.3
4.2
9.8
8.0

7.3
7.3
2.4

14.6
19.2
4.2

6.6
10.8
5.2

1
12
27
16

26
7
7

27
44
15

13
49
29
4

0.4
4.3
9.7
5.8

9.4
2.5
2.5
9.7

15.9
5.4

4.7
17.7
10.5

1.4

자료: 김병숙(1997) 여성의 직업복귀와 훈련프로그램 개발, 서울YWCA근로여성회관

<표 Ⅲ- 26> 담당업무와 학교전공과의 일치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일치않음 별로 일치하지 않음 어느정도 일치 충분히 일치
남성 406 13.5 16.5 41.9 28.1
여성 94 24.5 20.2 41.5 13.8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인력수급팀, 내부자료

또한 자신의 전공과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에 대하

여 <표 Ⅲ- 27>에서와 같이 남성은 66.5%, 여성은 45.5%가 도움이 된다고

하여 여성의 직무배치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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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7> 전공과 업무의 도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도움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남성 242 8.3 25.2 51.7 14.9

여성 55 10.9 43.6 38.2 7.3

자료: 상게서

다 . 중·고령자

1) 중·고령자의 직업발달

한국인의 중·노년기의 발달과업은 김종서 외 (1982)가 평생교육적 관점에

서 규정한 한국인의 발달과업 전체 7단계의 과업내용 중 제 6단계-성인후기

(35∼60세) 및 제 7단계-노년기 (60세 이후)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중 제 7단

계를 보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 유지하기」의 정의적 영

역과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의 사회적 영역

등에서 직업의식과의 관련된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인생주기에 나타난 노년기의 경우 55∼58세 경에 겪게 되는 정

년퇴직에 의해 개인은 신체적으로 노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또는 기능

적으로 은퇴한 노인의 역할의 수행을 요구받게 된다. 개인 각자는 은퇴시기

에 따라 노인이 되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앞으로 정년퇴직 연령이 65세 내

지 70세로 되거나 또는 미국처럼 연령제한이 완전히 철폐되면 우리 나라에

서도 노화현상과 노년기의 행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심신의 각종 기능이 저하하고 노동능력에 있어서도

저하가 뒤따르게 된다고 한다. 일본의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일상생활장

면에서 느끼는 심신능력의 저하에 대해 자기평가를 하게 한 기타가와 (北川)

의 조사 (1983)2)에 의하면 걷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람은 50∼70세에서는 남

녀모두 10%에 지나지 않는 것이 75세 이상에서 30%를 넘어 오래 걷는 것

2) 이 조사는 신체면13, 정신면12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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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힘들다 , 빨리 걷는 것이 힘들다 , 서두를 때라도 뛸 수 없게 되었다 등

신체부하가 강해질수록 고령화에 동반하여 증가한다.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갑작스런 움직임이 둔해졌다로 50대에서 남성 40%, 여성 50% 정도였

던 것이 80대에서 남성 70% , 여성 90%로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고령화에 수반되는 변화가 적었던 것은 쉽게 피곤해 진다로 5

0∼80세 이상 모두 60∼70%정도이다. 정신면에서는 즉각적인 판단이 느려

졌다가 30%에서 90%로 증가한 것이 주목할만하며 안절부절하는 것이 늘

었다는 전 연령층에서 30∼40%로 변화가 적었다. 이와 같이 자기평가에서

도 고령화에 따른 심신능력의 저하는 각종 장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고령화에 의한 지적 능력의 변화에서 언어성 지능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

하여 학습되고 축적되는 것이므로 60세까지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별다른 쇠

퇴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동작성 지능은 출생시부터 갖고 나온 것으로서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20대 후반부터 점차 쇠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그 평가의 결과도 달라지는데, 속도제한 검사의 경우에

는 고령자일수록 성적이 떨어지지만 역량검사에서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별

다른 성적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윤진, 1985). 직무와 관련하여 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때, 동작성 능력이 문제가 되는 생산·기능직이라면 몰라도

언어성 능력이 주가 되는 관리직 혹은 사무직에서의 능력저하는 일반적인

통념과 같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성격 및 행동특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body m onitoring )을 하게 된다.

② 중년기 이후부터는 모험을 삼가고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③ 누구나 40대 초반부터 자기의 일생을 보는 시간전망이 달라지기 시작

한다.

④ 중년기의 직장인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중심성 경향 (central

t enden cy )이다.

⑤ 자기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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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령증가에 따라 경직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기술

혁신이나 직무능률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⑦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작업수행에 있어서 조심성

이 증가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에 의해 심신기능은 물론 지적, 행동적 특성

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하여 중·고령의 근로자들의 능률이 떨어지

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껏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중·고령의 근로

자에 대한 적절한 직무설계와 재훈련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표 Ⅲ- 28> 고령자의 작업능력의 정당한 평가

심신기능 작업능력

큰
게

저
하
되
는

것

1. 감각기능
(시·청력,피부)
2. 평형기능
3. 항병 및
회복력

4. 각근력

5. 견관절유연성

6. 운동조절능력
7. 기억력
8. 학습능력

불
리
한

점

1. 희미한 조명하에서의 작업
2. 야간작업, 야간근무
3. 시각, 청각에 많이 의존하는 작업
4. 고온이나 저온하에서의 작업
5. 발판이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
6. 다수의 정보를 수용하고 기명하는 작업
7. 순간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재빠르게 반응하는 작업
8. 작업의 제한시간, 속도에 규제가 있는 작업
9. 새로운 사태에 대한 적응이나 학습에 시간을 요구
10. 과거의 경험에 의지

적
게

저
하
되
는

것

1. 호흡·가스
대사

2. 손,팔,배근력

3. 근작업지구

능력

4. 대뇌중추
흥분수준

5. 분석·판단
능력

6. 계산능력

유
리
한

점

1. 작업에 대한 성숙성
2. 작업절차, 방법의 치밀함
3. 작업수행상의 응용성
4. 주의의 지속과 그 넓이
5. 정서의 안정성
6. 타인과의 협조성
7. 일에 대한 책임감
8. 작업의욕의 안정성
9. 작업에 대한 신중함과 정확
10. 종합적인 판단력

자료: 西川一廉(1990). 新しい産業心理.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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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가와는 고령자의 심신기능의 저하와 작업능력 (직

업능력)의 관계를 <표 Ⅲ- 28>과 같이 정리하여 장점을 살리고 약점이 밖으

로 드러나기 어려운 직무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이 될수록 개인에 따른 차가 커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본인의

마음자세나 훈련에 따라 저하를 완만하게 하고 또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지도·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

·훈련에 있어서 고령자·노인에 대한 배려가 특히 중요하며 체험에 의해

원리·원칙을 발견하게 하는 학습법이 효과적이다(<표 Ⅲ- 29> 참조).

<표 Ⅲ- 29> 중장년·고령자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지도법

방법 내용

1. 시각적인 단서를 준다 - - - - - - - -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촉진
2. 말에 의한 교시를 줄인다 - - - - 강의방식을 가능한한 피하고 그림·실물이나 모형

으로 교시하고 손으로 만지게 한다.
3. 반복하여 제시한다 - - - - - - - - - - 시간을 들여 몇번이라도 제시하여 이해하는 기

회를 많이 제공한다.
4. 중요사항에 단서를 준다 - - - - - 여기를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중요사항

에 알기쉬운 단서를 준다

5. 능동적인 학습 - - - - - - - - - - - - - - 스스로 움직이고 만지면서 학습하게 한다.
6. 원리·원칙을 발견하게 한다 - - - 언어로서가 아니라 만들게 하거나 작동하게 해

보며 스스로의 체험으로 원리를 발견하게 한다

7.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 - - - - 쉬운 단계로부터 순차적으로 어려운 내용으로
8. 그룹학습의 채용 - - - - - - - - - - - - - 서로 가르쳐주면서 각자의 진도를 조정

자료: 內山喜久雄編(1994). 産業カウンセリング.

이와같이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훈련체제의 도입이 요청되

며, 경력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훈련체제의 내용을 개인·기업

·행정 각각의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 앞의 <표 Ⅲ- 3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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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0>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의 정비 (예시)

개인

1. 청년기부터의 직업생활에 대한 설계와 노력
2. 능력이나 적성에 관한 바른 인식
3. 작업능력의 유지와 확대의 노력
4. 심신의 건강유지·증진의 노력

기업

1. 직업생활의 각 시기마다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2. 40세 이후의 장기훈련휴가의 도입
3. 중고령자와 청소년을 조합한 직장재편제의 확립
4. 경험연장방식의 채용

행정

1. 직업훈련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직업훈련내용의 다양화(연령, 남녀별 등)
3. 직업훈련기관의 충실

자료: 西川一廉(1990). 전게서. p. 63.

2 ) 중·고령자의 진로지도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대학에서는 부설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부

설 사회교육원으로는 63개소가 있으며 356개의 과정을 설치하였고 정원은

69,000명에 이른다. 이중 전문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은 10개소가 있으며 40개

의 과정을 설치하였고 정원은 4,150명이다(한국교육연감, 1997).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여가선용, 문화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전문적 직업기술 교육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대상역시, 직장인, 일반시민들로 넓혀지고 있어 일정 정도 성인들의 직업

훈련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 Ⅲ- 31> 대학부설 사회교육 과정수 및 정원
(단위: %)

구분
일반

교양

인문

사회
외국어
보육·

유아

노인·

의학

전문

기술
예능 체능 독학

과정수 9.6 20.2 12.9 4.8 3.9 20.5 5.4 8.8 3.9
정원 16.9 14.4 10.6 7.0 3.1 19.3 13.1 5.8 9.8

자료: 한국교육신문사(1997). 한국교육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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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된 프로그램 가운데, 전문기술, 유아 보육등 직접적인 직업기술과 관

련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현재 약 40%를 점하고 있다.

<표 Ⅲ- 32> 대학부설교육기관의 전문기술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전산교육과정 경기대, 경원대, 서원대, 수원대, 고려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교육과정 경기대

관광통역 교육과정 경기대

성인실무교육과정(법학, 선물경제, 증권
분석등)

경기대, 서원대

관광종사원양성교육과정 경기대, 한양대, 동아대

사진전문가 양성반 경원대, 중앙대

영, 유아보육교사 양성과정
덕성여대, 이화여대(유아교육행정직), 중
앙대

전문비서 교육과정 덕성여대, 호서대

상담과정
서울신학대학, 이화여대, 중앙대(산업카
운슬러), 한양대, 연세대

미술, 디자인교육, 아동미술교육자
수원대, 숙명여대, 호서대, 홍익대, 연세
대

만화창작과정 중앙대

물류관리 전문가 중앙대

요식경영자 과정전문 연세대, 중앙대

피복관리자 과정 동아대

노인복지전문가 고려대

특히, 최근 조기퇴직제도의 확산으로 직장인들가운데 창업을 계획하고 있

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부설기관들과 전문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실

업자재취직훈련의 일종으로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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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3> 창업관련프로그램유형과 기관

프로그램명 기관

소자본창업과정
건국대,동국대, 영남대, 창원대, 한서대, 포항선린전문대
여성신문교육문화원

외식산업 창업, 경영과정
경희대, 동아대, 영남대, 영진전문대, 중앙대, 매일경제
신문사,

중소기업 창업, 경영과정 경원대, 숭실대, 연세대, 목포대

제과, 제빵과정 창원대, 양산전문대

부동산컨설팅 목포대

주유소 창업 한국생산성본부

무역업 오퍼업 창업 한국재정경제연구소

법정관리인연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일반적 창업스쿨, 창업예
비학교, 창업주말대학

광주대, 동국대, 영남대, 기업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한
국능률협회, 주말창업스쿨

자료: 정철영 외(1997). 조기퇴직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개발, 교육부.

중고령층의 직업교육은 사설학원이 높은 비중으로 담당하고 있다. 96년

현재 총 사설학원은 58,134개이고 이중 11.7%가 기술계 학원를 점하고 있으

며 수강생은 직업인 85.4%, 무직자 7.1% , 학생 7.5%의 비율을 보인다. 한편,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계 학원의 수강생가운데

67.3%가 직업인, 17.5% 가 무직자이며 학생은 15.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Ⅲ- 34> 전국의 사설학원현황

구분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 계

학원수 6,804 12,133 16,472 22,725 58,134

수강자 4,325,118 1,298,773 913,884 8,924,985 3,537,673

자료: 교육부(1997). 교육통계연보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직업교육훈련기관이 있다.

직업전문교육훈련기관은 1997년 현재 총 477개소이며 공공직업훈련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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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업내직업훈련원 242개소, 인정직업훈련원 139개소이다.

직업전문훈련기관의 경우 양성훈련 52.3% , 향상훈련 36.2%, 재훈련

11.3%, 전직훈련 0.1%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도 직원에 대한 직업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

을 중심으로 한 자체 연수교육은 자체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기업내 사내

대학, 기술대학등을 통하여 업무 및 기술 능력의 향상, 기본적 소양개발 프

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문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한국생산성본

부, 한국표준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상

공회의소연수원, 한국 산업훈련협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경남사회진흥연수

원, 중앙노동경제연수원, 국제무역연수원, 한국항만연수원, 대한산업안전협

회, 팔봉직업전문학교, 대구새마을 연수원, 국제산업교육협회 등에서 기업으

로부터 위탁받아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Ⅲ- 35> 지정교육훈련기관의 대표적인 연수프로그램

기관명 대표적인 프로그램

한국능률협회 경영교육, 직능교육, 품질경영, 해외연수, 국제화

한국생산성본부
경영교육, 산업교육, 통신교육, 자동화교육, 정보화교육, 품질경
영교육, 해외연수

표준협회
품질경영교육, 품질인증교육, 경영관리교육, 생산관리교육, 설
비관리교육, 환경인증교육, 행동과학훈련교육

한편, 1960년대 이후의 출생율 하락, 평균수명연장, 소득증가등의 영향으

로 전체인구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중 약 7.1%로 추정 (60년: 2.9%, 90년: 5.1% 2,000년:

7.1%추정)되고 있다.

건강상태 증진등으로 이들 고령자 집단들은 직업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기존의 경험, 지식등은 유용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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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은 효과적인 복지정책,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이라는 차원에서 필요

성이 제기된지 오래이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고, 인력의 분배를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 ( 92 7.1) 하였으며 고령

자는 만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만 50세이상 55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고령자 고용기준율 3%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우선채용을 권장하고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의 제공, 고령자 직업훈련, 시설개선의 지원의 수행을 규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조항으로 노동부가 확정·고시한 고령자 적합직

종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의무적으로

채용,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표 Ⅲ- 36> 고령자 적합직종

1. 매표, 검표원 2. 주유원 3. 민원상담원 4. 주차장 관리원 5. 검침원(전기, 가스,
수도) 6. 일반 건물관리원 7. 주정차 위반 단속원 8. 수금원 9. 기숙사 사감 10.
공원관리원 11. 실내환경 미화원 12. 안내, 수위. 13. 교통정리원 14. 식물재배원
15. 조경관리원 16. 건널목(터널, 교량)17. 선별원 18. 단순검사원 19. 일반포장원
20. 일반노무원

<추가선정분>

21.사서 보조원 22. 복지관보조원 23. 물품관리원 24. 화물접수원 5. 카운셀러
6. 구내매점원 27. 재활용품분류원 28. 오락장비대여원 29. 산림보호요원 30. 상
표부착원 31. 문서수발원 32. 우편물 접수사무원 33. 간병인 34. 안전순찰감시
원 35. 잔디밭관리원 36. 완구봉제원 37. 전기전자보조립보조원 38. 죽공예원 39.
피아노내장부품조립원 40. 장난감조립원

고령자 직업능력 훈련기관으로 인력공단내 공공훈련소에 고령자 직업훈

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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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7> 고령자 직업능력 배양
(단위: 명, %)

구분 훈련계획 위탁 (입소) 탈락 수료 취업

고령자 1,000 2,166 232 1,934(89.4) 835(43.2)

자료: 노동부(1997), 노동백서 1997.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여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

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서울시 재향군인회등 무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

은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중에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25개

소 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Ⅲ- 38> 96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알선 실적
(단위: 명)

구인 (A ) 구직 (B ) 취업알선 (C) 취업 (D ) C/ B D/ B

17,321 19,361 18,914 17,102 97.6% 88.3

자료: 노동부, 전게서

라 . 장애인

1) 장애인 실태

1995년도의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 출현율은 2.35%로 전국 장애인

수는 1,05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35천명

이며, 실업자는 119천명, 실업률 27.4%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614천명(58.3% )으로 가장 많고 중복장

애가 205천명(19.5%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장애인현황으로는 선천적

장애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이나 가정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에 기인

한 중도장애인의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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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9> 장애유형별 추정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총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중복장애

1,053,468 613,769 58,643 112,852 22,955 39,664 205,585

100.0 58.3 5.6 10.7 2.2 3.8 19.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장애인실태조사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231개소 중 고용의무 이행업체는 267개소 (12% )이

다. 한편 고용의무인원 44,455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10,185명으로 고용의

무이행률은 22.9%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0.45%에 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1.02%, 정부투자·출연기관은 0.82%이며 특히 30대그룹의 장애인고용률

은 0.25%로 매우 낮다.

<표 Ⅲ- 40>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명, %)

연도
고용의무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의무
인 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의무
이행률

기 준
고용률

1994 2,141 2.092,005 40,585 9,097 22.4 2

1995 2,229 9,238,490 43,505 9,582 22.1 2

1996 2,231 2,279,116 44,455 10,185 22.9 2

자료: 노동부(1997). 노동백서 1997.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전체 31.9%이며 취업을 희망하

는 무직자의 비율은 전체 12.0%이다. 취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3.5%이고 여성은 18.2%로 취업희망자의 비율은 여성 15∼29세에서 34.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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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1> 장애인 취업자 및 취업희망 장애인 비율(1995)
(단위: %)

구분
계 남성 여성

취업자
비율1 )

취업희망자
비 율2 )

취업자
비율
취업희망자
비 율

취업자
비율

취업희망자
비 율

계 31.9 12.0 43.5 14.2 18.2 9.4

15∼29세 34.5 29.4 42.2 26.7 23.4 34.7
30∼39세 59.1 18.6 70.3 17.8 34.6 21.3

40∼49세 58.0 16.6 65.8 14.8 42.2 20.1
50∼59세 36.4 15.8 44.4 19.5 24.8 10.2

60세이상 13.9 3.5 20.7 5.3 8.9 2.1

주: 1) 조사대상 총 장애인중 취업자의 비율
2) 조사대상 총 장애인중 취업희망 무직자의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공공직업훈련원인 일산직업전문학교를 통해 1996년

도에 7개공과 9개 직종에 대해 224명을 모집하여 1년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

하여 198명이 수료하고 188명이 기능사 2급자격을 취득. 장애인인정직업훈

련기관인 삼육, 덕산직업전문학교, 장애인이용시설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과 노틀담장애자교육원에서 장애인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공

공직업훈련원 중 21개 훈련원에서 57명이, 특수학교 8개교에서 172명이 훈

련을 수료하였다.

<표 Ⅲ- 42>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단위: 명)

구분
공공직업훈련원
(일산직업전문
학교 )

장애인인정
직업훈련기관

(삼육 ,덕산직업
전문학교 )

장애인이용시설
(대구장애인종합
복지관 ,노틀담장
애자교육원)

일반공공
직업훈련원

(21개원 )

특수학교
(8개교)

직업훈련

수료자수
198(9개직종) 144(6개직종) 117(7개직종) 57 172

자료: 노동부(1997), 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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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인의 진로지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하

고 있으며 직업교육시 직종은 29개 종목이며, 학교별로 지역사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하는 학

생은 41.4% 정도이다.

<표 Ⅲ- 43> 특수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단위: 명, %)

구분 1993 1994 1995 1996
졸업자수 1,166 1,181 1,220 1,256
진학자수 23 30 43 73
취업자수 551 545 522 520
취업률 47.2 46.1 42.7 41.4

자료: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백서.

직업재활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도에서는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직업상담은 보통으로 만족, 작업평가와 회사의

사후지도에서는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 44> 직업재활서비스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안받음 계
사례 비율 사례 비율 사례 비율 사례 비율 사례 비율 사례 비율 사례 비율

특수학교교육 3 0.9 10 2.9 32 9.4 14 4.1 8 2.4 272 80.2 339 100.0
작업평가 8 2.3 11 3.2 58 16.9 23 6.7 7 2.0 237 68.9 344 100.0
직업훈련 8 2.4 12 3.5 44 13.0 11 2.7 9 2.7 255 75.2 339 100.0
직업상담 13 3.8 15 4.4 59 17.4 17 5.0 6 1.8 229 67.6 339 100.0
직업적응훈련 7 2.1 17 5.0 33 9.8 14 4.1 7 2.1 260 76.9 338 100.0
회사의
사후지도 14 4.1 17 5.0 67 19.7 23 6.8 11 3.2 208 61.2 340 100.0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의
사후지도

14 4.1 16 4.7 42 12.4 12 3.6 10 3.0 244 72.2 338 100.0

자료: 김승아(1995). 취업장애인의 사후지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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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직업안정과 이직감소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으로는 취업전 자격증 취득 훈련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적성과 능력

을 고려한 취업알선, 취업전 사업체 현장훈련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Ⅲ- 45> 장애인이 희망하는 지원의 우선 순위

순위 지 원 내 용
1
2
3
4
5
6
7

취업전 자격증 취득훈련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취업알선
취업전 사업체 현장 훈련
취업후 장애인공단의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직업생활 상담의 활동강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조

자료: 전게서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각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한국장애자재활협회 등에서 실시하며, 1996년도 취업알선현황은

구인 12,089명, 구직 8,185명으로 1990년도에 비해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하

였으나 구인배율은 2.40에서 1.48로 감소하였고, 취업률 또한 54.5%에서

51.6%로 감소하였다.

<표 Ⅲ- 46> 장애인 취업알선 현황
(단위: 명, %)

구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구인배율 취업률

1990 계 5,538 2,301 2,495 1,253 2.40 54.5

1996

계 12,089 8,185 11,944 4,222 1.48 51.6

남 7,893 6,535 9,686 4,327 1.21 50.9

여 4,196 1,650 2,258 895 2.54 54.2

자료: 노동부(1997). 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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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을 받았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은 이유는 22.9%가 직무가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며, 임금이 적어서 17.1%, 기능이 부족해서 13.6%, 생

산·작업시설이 장애에 맞지 않아서 10.7%,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10.0%, 업체에서 경증장애인만 요구해서 9.3% 등으로 나타

났다.

장애인을 상시 1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하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체

의 인사·노무담당자 등 상담원 선임예정자 28명을 대상으로 양성훈련 (2주

과정)을 1회실시 (1996년도), 연수교육 1회 68명을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은

21회, 1193명, 고용실무자 교육은 23회, 1181명을 교육실시 하고 있다.

<표 Ⅲ- 47> 취업알선을 받고 취업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

내용 빈도 비율

임금이 적어서

직무가 맞지 않아서

기능이 부족해서

업체에서 경증장애인만 요구해서

생산·작업시설이 장애에 맞지 않아서

업체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없어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기타

24

32

19

13

15

5

14

18

17.1

22.9

13.6

9.3

10.7

3.6

10.0

12.9

계 140 100.0

자료: 김승아, 전게서.

마 . 실업자

1) 실업자의 진로지도

외부환경에 자극을 받아 사람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반응을 보이며 산다.

그 반응은 지각적, 감정적, 행동적으로 신체 기능에 제각기 다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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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데 이런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긴장이나 불안을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

트레스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 가이다. 스트레스는 몸이 아프고, 식용이

부진해지고, 힘이 빠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성취욕이 상실하는 등 여러 가지

몸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즉, 몸의 기능을 지나치게 사용하

여 낡아짐으로 기능의 이상이 생긴 것을 결부시킨 용어로서 <표 Ⅲ- 48>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표 Ⅲ- 48> 스트레스 증상

신체/생리 정서/감정
위통, 허리통, 매시꺼움, 설사, 두통,
현기증, 가슴이 두근거림 등...

불안, 초조, 기분침체, 짜증, 고단함, 우울
증, 의욕상실, 쫒기는 마음 등..

사교/행동 인지/사고

·부부나 친구들과의 자주 다툼

·윗사람에게 노여운 감정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은 일. ...

·직장이나 외출하기 전에 집안을 치워놓아

야 하고

·부억을 정돈해 놓아야 하는 강박의식

·애들과 같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

·집착된 생각

·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등...

자료: 전경숙, 마음의 세계, 중앙적성출판사, p. 26.

실업은 경기침제와 기업의 도산, 휴페업 등에 의해 발생되므로 실업에 대

비하여 개인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갑자기 찾아오는 실업도 있지만 고용불안이 확산된 이즈

음은 실업전에 실업위기에 대한 초조와 불안, 두려움의 상태가 있다가 실업

을 맞게되면 증오, 분노, 초조, 슬픔, 무력감, 수치심, 열등감, 죄악감, 불신감,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실업자는 높은 충격을 갖게된다.

인간이 갖는 생활스트레스 50가지 가운데 10순위를 보면 <표 Ⅲ- 49>와

같이 20∼30대는 6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40대에는 4번째로 높은 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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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식, 배우자, 부모의 사망 다음의 순위로서 실업이 매

우 높은 충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생활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처행동에 대하여 7가지로 분류해 보

면, 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눈물을 흘라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주위사람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

고, 언제까지도 꾸물꾸물 대며, 「나는 안 된다」라고 혼자서 낙담하고, 그

일로 머리가 꽉차서 어떤 일도 손을 댈 수 없으며, 구실을 만들어 변명을

<표 Ⅲ- 49> 생활 스트레스의 10 순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1. 자식의 사망
2. 배우자의 사망
3. 부모의 사망
4. 교통사고
5. 이혼
6. 실업
7. 배우자의 부정
8. 빚변제 불가능
9. 큰상처와 질병

10. 친구의 사망

1. 자식의 사망
2. 배우자의 사망
3. 교통사고
4. 부모의 사망
5. 이혼
6. 실업
7. 배우자의 부정
8. 빚변제 불가능
9. 부부의 별거

10. 가족의 질병

1. 자식의 사망
2. 배우자의 사망
3. 부모의 사망
4. 실업
5. 부모의 사망
6. 이혼
7. 큰상처와 질병
8. 장기입원
9. 빚변제 불가능

10. 가족의 질병

1. 자식의 사망
2. 배우자의 사망
3. 교통사고
4. 부부별거
5. 부모의 사망
6. 큰상처와 질병
7. 가족의 질병
8. 부모의 이혼
9. 빚변제 불가능

10. 실업

1. 자식의 사망
2. 배우자의 사망
3. 교통사고
4. 부모의 사망
5. 실업
6. 이혼
7. 빚변제 불가능
8. 배우자의 부정
9. 큰상처와 질병

10. 가족의 질병

자료: 中西信男編(1989), 인간형성의 심리학, pp. 128- 129.

하고, 분명치도 않은 일을 이리저리 공상하는 소극적 대처, ② 세상흐름에

맡기며, 「인생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자위하고, 그 일을 애써서 생각

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합리화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잊으려고 한다 등의 의식적 망각, ③ 밝게 웃으며 지내며, 어떤 일

도 관심이 없으며,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모른 체 하는 등의 감정분리, ④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와 의견을 따르며, 누구에겐가 부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물어보는 등의 상담, ⑤ 홧술을 마신다, 「아무렇게나 되

라」고 홧김에 엉뚱한 일을 하며, 도박에 현혹되는 등의 행동화, ⑥ 일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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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전념하며, 부딪힌 일의 해결에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나쁘다」고 자

신을 탓한다되는 등의 적극적 대처, ⑦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써서 태

연하게 행동하며, 꾹 참고, 사람 앞에서는 즐거운 양 행동하는 등의 억제 등

이 있다. 5점척도에 의한 결과는 <표 Ⅲ- 50>과 같이 20대는 의식적 망각,

억제, 상담, 30대는 억제, 의식적 망각, 적극적 대처, 40대는 적극적 대처, 의

식적 망각, 억제, 50대는 적극적 대처, 의식적 망각, 억제 등으로 행동을 보

이고 있다.

<표 Ⅲ- 50> 연령별 대처행동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20대 (N =127 ) 30대 (N =238 ) 40대 (N =169 ) 50대 (N =38 )

소극적 대처

의식적 망각

감정분리

상담

행동화

적극적 대처

억제

2.61(1.01)

3.65(0.77)

2.39(1.25)

3.30(1.16)

2.21(1.26)

3.29(0.95)

3.48(0.95)

2.38(1.03)

3.43(0.87)

2.25(1.03)

3.10(1.14)

2.06(1.24)

3.28(0.89)

3.44(0.91)

2.28(0.93)

3.41(0.92)

2.35(1.04)

2.98(1.08)

1.99(1.19)

3.52(0.77)

3.35(0.86)

2.36(0.98)

3.38(0.77)

2.22(0.94)

2.70(1.11)

1.89(1.16)

3.61(0.65)

3.28(0.76)

자료: 中西信男編(1989), 상게서, pp. 128- 129.

Dooley와 Catalano (1980)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적 변화와 지

역사회의 정신건강(자살율포함)간의 관계를 살펴본 15개 연구중 14개 연구

가 실업과 정신적 장애간 (정신병 입원율 또는 자살율)에 정적인 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1984년에 미국 국회의 경제분과에서 발표한 1973∼

1974년의 급격한 실업율의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사망율의 2.3%, 정신병원 입

원율의 6%, 그리고 전체 범죄의 6%가 증가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훈구,

1988).

또한 미국의 미시간대학에서 개발한 JOBS프로그램은 Price와 Vinokur

(1995)가 소개하고 있는데 실업자에게 재취업을 촉진하고, 조건이 좋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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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케 하며 정신건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제 1단계로 참여자들이 직장을 얻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진행자가 갖추고 있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시키고, 둘째,

자신의 직무관련 능력을 고용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을 받으며,

세째, 훈련을 받는 단계이고, 넷째, 자신의 능력을 전달하는 방법을 확고히

하는 단계이고, 이 때에는 참여자가 직장을 얻는데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게 된다. 다섯번째 단계는 실제 참여자들이 면접에 응하

여 피드백받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실업대상자에 대한 경력개발도 중요하

다. Zuk ow ski(1983)는 실업대상자에게 이러한 전환훈련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사업체에서의 최고경영진의 지원, 참가자의 철저한 선발, 강사진의

높은 자질, 완벽한 교과과정, 종업원의 계속적인 경력성장과 개발에 대한 계

획, 프로그램 효과와 비용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를 들고 있으며, 효과와 비

용에 대한 분석결과, 전직훈련에 드는 비용은 새로 선발하는 비용의 38%에

불과하였으며, 생산성 측면에서도 5년동안 판매량이 41.3% 성장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청년기 실업자는 작업능력 등을 경력, 학력, 관심사항, 실시시험 등의 일

반적인 평가방법에 의존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중·장년기나 노년기

에 있는 실업자일 경우에는 한 직종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였기때문에

직업을 전환하거나 하향된 직무로 배치된다면 직업상담에서 작업능력에 대

한 평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작업능력평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신

체적 능력평가를 각종 검사로서 수행가능하나 실제 직무에 대한 수행평가는

직업상담에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직업상담에서는 실업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작업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 때에 고려되어야 할

점 등을 조언해 준다.

나이가 들어도 높은 직업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부터의 직업생

활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기술을 높이는 한편,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

애훈련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청년기·중년기·정년전 등 직업경력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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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절한 훈련 내지 지도조언을 실시하는 경력개발계획 (Career

Dev elopm ent Program : CDP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內山喜久雄편, 1994).

이와 더불어 직업상담에서는 실업자에게 생애훈련적 사고를 갖도록 조언하

고 촉구하고 참여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2 ) 실업자의 진로지도

실업자 40세 미만의 대다수 (80.5% )는 임금근로를 희망한 반면, 나이가 많

아질수록 자영업을 선호해서 44.6%가 자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51> 찾고 있는 직장 (일)의 형태
(단위 : %, 명)

구 분
임 금 근 로 비 임 금 근 로

전일근무 시간제근무 자영업 가정내 삯일 등
전 체 42.3(440) 29.7(309) 25.2(262) 2.9(30)

나이별
40세 미만
40∼59세

49.2
25.4

31.3
25.4

17.6
44.6

1.8
4.7

자료: 금재호(1997), 장년층의 실업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제의를 받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40세 미만에는

42.9%가 최소 한번이상 직장 또는 일거리를 제의 받은 적이 있지만 장년층

은 그 비율이 30.4%로 크게 줄어 들었다.

<표 Ⅲ- 52> 직장제의 여부 및 제의 받은 횟수
(단위 %, 회)

구 분 제의 여부 제의 횟수

전 체 38.3(41.0) 2.35

나이별

40세 미만
40∼59세

60세 이상

42.9(44.1)
30.4(33.6)
16.0(18.2)

2.36
2.13

-

주 : ( )안의 값은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 금재호(1997),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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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의 젊은층에 비하여 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젊은층 (30.0% )에 비해 장년층 실업자의 38.0%가 6개월 이상 실
업상태에 놓여 있어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높다.
장년층의 구직기간이 젊은층에 비해 길다는 점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

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있다.

<표 Ⅲ- 53〉구직기간
(단위 : %)

구 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취업자
40세미만

40∼59세

25.0

28.8

19.1

27.0

21.3

19.2

12.2

9.5

7.8

8.6

14.7

6.9

실업자
40세미만

40∼59세

23.1

22.1

27.9

21.4

19.0

18.5

13.2

14.5

8.3

9.0

8.5

14.5

자료: 금재호(1997), 상게서.

장년층에서는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 때문에 차별 당하고있다(36.2% )는 인

식이 많다. 직장제의를 못받은 이유로 자격, 기능, 능력부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정보부족을 지적하였다.

<표 Ⅲ- 54> 직장제의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

구 분
자격, 기능,

능력부족

배경이

없다
연령이많다 남녀차별 정보부족 기 타

전 체 31.0 11.2 15.2 1.8 20.3 20.6

연령별
40세미만

40∼59세

37.9

14.5

11.3

12.1

4.9

36.2

2.1

1.0

22.2

17.4

21.5

18.8

자료: 금재호(1997), 상게서.

취업시의 애로점도 위와 같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40세

미만)은 보수/작업환경의 미흡 ( 38.5% )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장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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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27.5% )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현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반반 이

상인 근로자중 26.8%가 정리해고를, 20.8%가 직장의 폐업과 도산을, 7.8%가

조기정년과 명예퇴직를 가장 큰 가능성으로 여겨 비자발적인 실직을 우려하

고 있다.

<표 Ⅲ- 55> 실직 가능성과 이직사유
(단위 : %)

이직 사유 스스로 원해서 정년 퇴직 직장 폐업 정리 해고 조기정년/명퇴

응 답 자 41.0 1.7 20.8 26.8 7.8

실직 가능성 매우 높다 높다 반반이다 낮다 매우 낮다

응 답 자 3.7 7.9 15.0 16.4 57.0

자료 : 금재호·방하남(1998), IMF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에서 만약 실직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에 대

해 〔그림 Ⅲ- 2〕과 같이 당분간 휴식하겠다에 응답자의 617명의 34.8%이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다른 직장을 구한다 494명의 27.9%, 창업준비

자료: 김병숙 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림 Ⅲ- 2] 만약에 실직하게되면 하는 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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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 419명의 23.6%,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공

부한다는 반응이 178명의 10.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볼

때 구체적인 구직활동인 취업과 창업에 대하여는 51.5%만이 찬성하고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에 대한 조사3)이 수집하는 훈

련정보에 대하여는 신문이나 매스컴 28.7%, 지방노동사무소 23.8%, 생활정

보지 21.7% , 동료나 선배 8.2%, 직업훈련기관 4.4% , 박람회 3.7%, 가족이나

친지 3.7%, 기타 4.2%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 56> 훈련기관별 주요 훈련정보원

구
분
계
신문/
매스컴
지방노동
사무소

생활
정보지

직업훈
련기관

박람
회
가족/
친지
동료/
선배
훈련유
경험자
기타
무응
답

계 571 164(28.7) 136(23.8) 124(21.7) 25(4.4) 21(3.7) 21(3.7) 47(8.2) 8(1.4) 24(4.2) 1(0.2)
공공 173 32(18.5) 47(27.2) 37(21.4) 18(10.4) 13(7.5) 7(4.1) 10(5.8) 4(2.3) 5(2.9) 0(0.0)
인정 44 16(36.4) 10(22.7) 15(34.1) 0(0.0) 0(0.0) 1(2.3) 1(2.3) 0(0.0) 1(2.3) 0(0.0)
대학 163 81(49.7) 32(19.6) 19(11.7) 1(0.6) 6(3.7) 9(5.5) 9(5.5) 0(0.0) 6(3.7) 0(0.0)
학원 191 35(18.3) 47(24.6) 53(27.8) 6(3.1) 2(1.1) 4(2.1) 27(14.1) 4(2.1) 12(6.3) 1(0.5)

훈련생이 현 직종을 택한 선택동기를 보면 직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선

택한 경우가 69.0%이고 취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21.2%의 분포를 보여 자신

이 좋아하는 직종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57> 훈련기관별 훈련생들의 현직종 선택동기 분포도

구분 계 취업유망 훈련용이 훈련생선정용이
직종에 대한
관심 기타

계 571 121(21.2) 8(1.4) 10(1.8) 394(69.0) 38(6.7)
직업전문·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173
44
163
191

43(24.9)
6(13.6)
35(21.5)
37(19.4)

1(0.6)
1(2.3)
1(0.6)
5(2.6)

4(2.3)
1(2.3)
3(1.8)
2(1.1)

114(65.9)
32(72.7)
113(69.3)
135(70.7)

11(6.4)
4(9.1)
11(6.8)
12(6.3)

3) 본 조사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998. 5. 25∼6.1까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외 14개지역의 훈련기관 25개소와 훈련생 5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71



실업자훈련생이 희망하고 있는 직종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

그램의 직종간의 일치도를 보면, 30.0%가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59.7%는 어

느 정도 일치하다고 보았고 10.3%는 불일치라고 응답하여 70%가 유동적이

다.

<표 Ⅲ- 58> 훈련기관별 훈련생의 희망직종과 훈련받고 있는 직종간의 일치도

구분 계 불일치 어느 정도 일치 일치
계 571 59(10.3) 341(59.7) 171(30.0)

직업전문·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173
44
163
191

21(12.1)
10(22.7)
16(9.8)
12(6.3)

102(59.0)
25(56.8)
90(55.2)
124(64.9)

50(28.9)
9(20.5)

57(35.0)
55(28.8)

실업자훈련생들이 희망직종과의 불일치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훈련에 대

한 사전지식 부족에 대하여 47.2%를 나타내고 있고, 훈련에 대한 정보나

상담원이 없었다에 20.8%를 보여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원의 필요성을 대변

하고 있다.

<표 Ⅲ- 59> 훈련기관별 훈련생들의 직종불일치에 대한 주된 이유

구분 계
훈련에 대한
사전지식부족

훈련습득이
쉬운 직종선택

훈련에 대한
정보나 상담원이
없었다

기타

계 72 34( 6.0) 11(1.9) 15(2.6) 12(2.1)

직업전문·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35

11

13

13

22(12.7)

3( 6.8)

3( 1.8)

6( 3.1)

2(1.2)

4(9.1)

3(1.8)

2(1.1)

6(3.5)

3(6.8)

3(1.8)

3(1.6)

5(2.9)

1(2.3)

4(2.5)

2(1.1)

실업자들이 생각하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보면, 훈련기관과 산업체

와의 연결 38.0%, 전문적인 훈련직종 개설 26.3%, 취업 안내개선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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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선택 1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체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표 Ⅲ- 60>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항

구분 계 직종선택
취업안내
개선
훈련기관과
산업체연결

전문 훈련
직종 개설

기타 무응답

계 571 76(13.3) 92(16.1) 217(38.0) 150(26.3) 33(5.8) 3(0.5)
직업전문·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173

44

163

191

15( 8.7)

8(18.2)

24(14.7)

29(15.2)

29(16.8)

8(18.2)

23(14.1)

32(16.8)

62(35.8)

15(34.1)

75(46.0)

65(34.0)

57(33.0)

9(20.5)

35(21.5)

49(25.7)

8(4.6)

3(6.8)

6(3.7)

16(8.4)

2(1.2)

1(2.3)

0(0.0)

0(0.0)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28.0%만이 진로나 취업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여 직업훈련정보 제공이 얼마나 중요

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Ⅲ- 61> (해당직종)취업사정에 대해 정보 보유 여부

구분 계 그렇다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계 571 160(28.0) 227(39.8) 178(31.2) 6(1.1)
직업전문·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173
44
163
191

60(34.7)
16(36.4)
45(27.6)
39(20.4)

68(39.3)
24(54.6)
73(44.8)
62(32.5)

44(25.4)
3(6.8)

43(26.4)
88(46.1)

1(0.6)
1(2.3)
2(1.2)
2(1.1)

실업자는 높은 심리적 충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충격에 대하여 마음의 안

정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의견을 보면, 매우 필요가 55.2%,

필요가 35.6%를 나타내어 90.8%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

램이 실업자재취직훈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73



<표 Ⅲ- 62> 실업충격완화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생각

구분 계 매우 필요 필요 별로 무응답
계 571 315(55.2) 203(35.6) 51(8.9) 2(0.4)

직업전문·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173
44
163
191

96(55.5)
19(43.2)
97(59.5)
103(32.7)

62(35.8)
14(31.8)
54(33.1)
73(38.2)

14(8.1)
10(22.7)
12(7.4)
15(7.9)

1(0.6)
1(2.3)
0(0.0)
0(0.0)

훈련내용에 직업의식이나 직장예절 등의 사항에 대한 첨가여부에 대하여

는 매우 필요 17.7%, 필요 47.6% 등 65.3%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요

구하고 있다.

<표 Ⅲ- 63> 훈련내용에 직업의식이나 직장예절 등의 사항 첨가여부

구분 계 매우 필요 필요 별로 무응답
계 571 101(17.7) 272(47.6) 192(33.6) 6(1.1)

직업전문·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173
44
163
191

32(18.5)
7(15.9)
26(16.0)
36(18.9)

78(45.1)
17(38.6)
75(46.0)
102(53.4)

61(35.3)
19(43.2)
61(37.4)
51(26.7)

2(1.2)
1(2.3)
1(0.6)
2(1.1)

실업자는 심리적 불안과 훈련 프로그램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였다. 상담원 배치에 대하여 훈련생의 45.7%가 매우 필요하다

하였고 45.5%가 필요하다하여 91.2%가 필요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 그

러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에서 이러한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표 Ⅲ- 64> 상담원 배치

구분 계 매우 필요 필요 별로 무응답
계 571 261(45.7) 260(45.5) 45(7.9) 5(0.9)

직업전문대학·기능대학
인정직훈
대학·전문대
학원

173
44
163
191

85(49.1)
24(54.6)
67(41.1)
85(44.5)

78(45.1)
17(38.6)
73(44.8)
92(48.2)

9(5.2)
2(4.6)

21(12.9)
13(6.8)

1(0.6)
1(2.3)
2(1.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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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실업자는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직업훈련과정 선택

에 있어 자세한 안내, 실업에 의해 매우 높은 충격을 받고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고 직업복귀를 위하여 실업충격완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설치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와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 직업안정

가 . 직업안정망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등 에서는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에 맞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노동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직업안정기관으로 규정

된 노동부 지방관서의 역할 및 기능은 직업정보제공과 취업알선 그리고 직

업상담이다.

<표 Ⅲ- 65> 직업안정망의 기능

기 능 내 용

정보 제공 기능
· 직업 및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제공,
· 직업능력개발기회에 관한 정보제공

알선 기능

· 취업기회의 알선

· 직업능력 개발안내

· 교육훈련기회의 알선

상담기능

·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실시

· 직업적 정보의 제공

· 실습, 권유 등의 직업지도

75



우리 나라의 직업안정기관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위주로

운용되는 면이 강하며 1998년 7월말 현재 2,096개소이며 국립직업안정기관

83개소, 공공기관 281개소, 사설기관 1,710개소이다.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는

지방노동관서 46개소, 고용안정센터 22개소, 인력은행 27개소 등이 있으며

취업알선전산망을 이용한 광역알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IMF구제금

융이후 교육훈련에 대한 직업정보 제공과 상담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인력

도 배치하고 있다. 253개의 시·군·구 중에서 171개소만이 고용정보전산망

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일취업안내소는 건설인부 및 단순노무직종을 알선,

공공직업안내소는 영세민 대상 취업알선, 시·군·구는 관내주민 알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기능은 직업에 대한 종합적인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상담보다 주로 이미 있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연결시

키는 취업알선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다.

<표 Ⅲ- 66> 직업안정기관 분포 (1998. 7.)

국립기관 공공기관 사설기관

계 83 계 281 계 1,710

노동관서 46 공공직업안내소 28 무료직업안내소 85

인력은행 27
시·군·구 253 유료직업안내소 1,625

고용안정센터 22

주: 무료직업안내소는 경영자총협회, 재향군인회, 산업인력관리공단, YW CA , 중소기
업협동조합, 대한노인회, 한국수출산업공단, 장애인재활협회, 대한주부클럽연합
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료직업안내소는 서비스직종을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현황을 보면 민간기관에서 92.6%의 분포를 보여

가장 많이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공공기관은 6.5%, 국립기관은 0.8%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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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67> 직업안정기관별 취업알선현황
(단위:명, %)

직업안정기관 기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지방노동관서 1996년 120,563 54,304 162,161 10,717
인력은행 1996년 12월 3,368 10,063 13,368 849

전문인력센터 1996년 4,475 4,838 12,957 1,043
산업인력관리공단 1996년 24,396 43,093 35,267 5,026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년 10,061 5,958 9,164 3,577
고령자인재은행 1996년 17,321 17,361 18,914 17,067

고급인력정보센터 96.7∼ 97.1 2,140 2,446 4,760 149
시·군·구 취업센터 96.1∼ 96.10 111,866 58,941 71,878 26,328

민간유료직업소개소 96.1∼ 96.10 1,219,023 1,362,973 1,341,592 1,307,772
민간무료직업소개소 96.1∼ 96.10 246,014 224,092 282,298 168,602

자료 : 노동부(1997). 노동시장기능 활성화 대책.

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법을 제정한다.

<표 Ⅲ- 68>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정보 관련법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제 4조1항(국가의 시책)
·제 8조(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 9조(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제15조∼제17조(구직자, 고령자, 여
성,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등)

·제3조(정부의 업무)
·제14조(직업지도의
실시)
·제16조(고용정보수
집·제공 등)

인력은행은 직업상담을 실시하며 고용정보자료실에서는 직업정보를 자료

화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시청각 직업지도실도 운영하고 있다. 채용알림판은

최신의 일자리 정보와 인력정보를 매일 갱신·게시하고있으며, 「인력은행

정보지」를 매주 1회 발간하며 취업수기, 상담사례, 공동면접행사일정, 인력

은행 이용기업의 홍보 등을 게재한 지역고용전문지를 발간하고 있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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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실을 활용하며, 채용박람회 행사에「인력은행」부스를 설치하고 인력은

행을 홍보하며 행사에 참여한 구인기업 및 구직자의 자료를 확보하고 취업

알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표 Ⅲ- 69> 인력은행 상담실적 (1997. 12. 31 현재)
(단위:명)

구분

상담서비스창구 부대시설이용

구인
업체수 구인인원 구직자수 알선 취업

고용정보
자료실

직업
지도실

시청각
직업
지도실

공동
면접실

계 7,962 18,971 14,236 51,881 3,396 1,122 7,115 782 2,438
서울 3,282 7,797 5,645 29,638 1,553 368 2,113 590 566
대구 3,206 6,669 5,087 15,427 1,303 561 4,952 107 1,561
광주 1,474 4,505 3,504 6,816 540 193 50 85 311

자료: 노동부

우리 나라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상담과 직업지도를 수행하는 직업지

도관 및 직업상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절대인원 부족한 상황이다. 외

국의 직업안정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15,320명, 독일은 93,060명, 스웨

덴은 10,137명이나 우리 나라는 1,114명이다.

<표 Ⅲ- 70>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수 국제비교

구 분 일본 (93 .12) 독일 (93 .7 ) 스웨덴 (93 .7 ) 한국 (97 .5 )
조직규모(계소)

직원수(명)

1인당 대상

593

15,320

4,116

842

93,060

316

570

10,137

444

52

1,114

19,277

자료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7)

우리 나라 고용보험 담당자는 직원 1인당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30인이상 적용시에는 1,870명, 10인이상 적용시 2,254명, 5인이상 적용시에는

2,425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1998년에 들어와 급격히 1,000여명의 직업상담

원을 배치하고 있어,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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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표 Ⅲ- 71> 직업상담원 소요예상인원 추계

현재인원
소요예상 인원

부족인원
30인이상 적용시 10인이상 적용시 5인이상 적용시

199명 1,879명 2,254명 2,435명 1,680∼2,236명

자료: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 연구팀(1994).

우리 나라의 직업안정기관은 외국의 직업안정망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상

태로 일본의 국립직업안정기관이 620개 사무소와 5천명의 전담인력을 확보

하고 취업알선 직원 1인이 경제활동인구 13천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나라는 56개의 사무소에 전담인력은 약 181명에 불과하여 취업알선직

원 1인이 경제활동인구 150천명을 담당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표 Ⅲ- 72> 경제활동인구당 취업알선 직원수

국가 직업안정기관수대 직원 취업알선직원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수
한국 52개소에 직원 141명 경제활동인구 150천명당 취업알선직원 1명
일본 620개소에 직원 5천명 경제활동인구 13천명당 취업알선직원 1명
독일 831개소에 직원 2만 6천명 경제활동인구 1,5천명당 취업알선직원 1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

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표 Ⅲ- 7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보험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2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30일
60일
90일

12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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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하고 인력이동상황을 파악하고 있

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30∼210일간 지급한다.

대량실업이 이어지면서 국가에서는 급격하게 직업안정망을 확충하고 인력

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망을 운영할 직업정보 생산 능력이 떨어

지고, 직업상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업안정망 운영이 실업

급여 지급에 관한 행정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나 . 직업정보체계 및 직업지도

직업정보 및 직업지도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노동부와 교육부가 축을 이

루고 있으며, 학교와 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정보를 생산하거나 제

공하며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인 취업알선전산망을 가동하여 국립직업안정

기관 및 시·군·구에서 가동중이다.

<표 Ⅲ- 74> 직업정보 및 직업지도 실시 관련기관

기관명 산하기관 및 관련 부서
노동부 고용관리과,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지도과, 노동관서 직업안정과
교육부 생활지도 담당관실, 시·도교육청 진로상담부
중·고·대학교 진로상담부, 학생처 취업지도과
직업훈련기관 생활지도과, 기능개발센타
사회단체 유·무료 취업안내소, 청소년 관련 단체, 여성관련단체,

노동부의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우리 나라의 직업정보 생산과 직업지도

지료개발의 대표적인 기관이며, 주요업무는 자료개발 및 보급, 검사실시,

직업지도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직업적성검사 및 흥미검사는 전국 46

개 지방노동관서와 일선학교에서 일반구직자, 실직자, 전역장병 및 예비구직

자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지도를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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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75> 연도별 적성검사 실시

년도 1987 1988 1989 1990 199 1 199 2 1993 1994 1995 1996

실시자 3,702 10,134 23,730 28,688 75,878 131,182 149,264 229,175 279,127 296,664

증감 173.7 134.1 20.8 164.5 72.9 13.8 53.5 21.7 15.8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는 청소년·구직자 등에게 유용한 150여 직종을

선정하여 작업특성·조건·훈련 및 자격·취업현황·향후발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비디오로 제작하여 직업정보로 활용하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및

15개 시·도 교육연구원에 배포하여 민원대기실에서 방영하거나 학교와 직

업훈련원 등에 대여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에서는 구직자에게 직업상담을 실시하면서 필요하다면 개인

에 맞는 직업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나 취업알선에만 치중하고 있

다. 인력은행 상담원들이 직업상담을 실시하면서 구직자에게 필요한 프로그

램으로 직업복귀 및 적응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 76> 직업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

직업복귀·적응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램 현장방문 및 세미나

22 9 4
·일·직업관 함양 프로그램(10)
·훈련안내 프로그램(4)
·구직·구인의 단계별 처치프로

그램(3)
·주부·중고령자 직업복귀 프로

그램(3)
·직업적응 프로그램(1)
·학력별 직업지도 프로그램(1)

·검사실시 전산 프로그램(4)
·직업세계이해 전산프로그램

(4)
·취업알선전산망안내 전산프

로그램(1)

·지속적 세미나 개최(3)
·구직자의 직종별 현장방

문 프로그램(1)

주: ( )안은 응답한 명수임
자료: 김병숙(1997),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원 직무능력 개발

방안,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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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근로자를 상담하는 산업상담 체계가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되

고 있으며, 전담 상담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사업장에서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직무는 주로 인사·노무담당, 기숙

사 사감 등이며 이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등의 PC통신과 int ernet을 통해 그리고 취업정보

신문, MBN , YT N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광

역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 리쿠르트 (주), 인턴 등의 사

설기관과 매경 스카우트, Recruit - Net , Cosm o, 취업정보은행 등도 유료 취

업정보제공업체로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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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우리나라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문제점

1 . 진로지도

가 . 청소년

앞절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지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지도에 대한 의식화의 실패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모두 진로지도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에서는 관리자 및 교원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인식이 부족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 관련 업무인

생활지도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진로지도 개념정립의 위약성을 들 수 있으며, 학력경쟁과 입시에 의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기능에 대한 경시하고 있다.

2 ) 학교급간 , 다양한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의 미비

학교와 직업전문학교, 노동부 산하의 직업지도관련 기관 등 직업교육 및

직업정보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나 인력은행에서 직업정보

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보급하거나 진로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상담원

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돕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그

연계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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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교육부 및 노동부의 진로지도 및 직업지도 정책부서의 업무분장

해당
부서

교육부 노동부

중등장학관
실

산업교육총괄과 고용관리과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지도과

업무
분장

13. 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정보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동 및 산업체 현
장실습 실시의지원

5.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
육 실시의 지원

6. 직업교육체제확립의 지원
7.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실업교육의 관련단체의
육성, 지원

9. 산업체취업자를 위한 계
속직업교육과정의 대학및
대학원의 설치, 폐지 및
운영지원

3. 직업지도
정책수립

5. 직업정보
제공사업
의 지도.
감독.

1. 직업상담기법의 개
발 및 보급

2. 직업적성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흥미검사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지도자료의 개
발 및 보급

5. 직업상담. 취업알선,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주: 업무분장과 관련된 관련법의 조항을 제시한 것임

3 ) 진로정보수집체계의 미비

초·중등 학교간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 연계의 미비하다.

진로정보는 장구한 세월과 막대한 예산, 인력이 있어야 생산가능하나 진

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체제 미비하다.

4 ) 교육방법상의 문제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족한 이해하여 제도적인 진로교육 시간의 부

족하다. 또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데, 진로교육의 매체가 인쇄매체를 중심으

로 다양화되지 못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5 ) 진로상담 교원의 전문성 부족 및 양성체제 미흡

진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인원이 부족하며 이는 미비한 양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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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기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연수교육에 기인한다.

진로상담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자, 진로문제의 치료자, 각종 검사

에 대한 해석자, 진로정보를 수집·분석·해석하는 분석가, 진로지도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개발자, 진로상담을 관리하는 관리자 등 다양한 자질을 갖추

어야 하나 1주일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지도 및 상담 담당자는 생활지도 담당자이며 이들

의 전공영역은 생활지도에 관련된 전공영역과는 거리가 먼 공과계열이 38%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진로지도 및 상담 관련 교육훈련 이수 경험이 없

으며 이수 경험자도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에서의 이

수 경험을 갖고 있다. 진로지도 및 상담 관련 학술모임에 대하여 72.9%가

생활지도 관련 학술모임에 참석해 본 경험이 없다하여 그 전문성의 부족을

알 수 있다.

6 )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빈약

신세대 연령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직업의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획일적

인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 및 훈련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7 ) 진로상담 교원에 대한 처우미흡

수업 및 여러 가지 잡무로 인하여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며, 전담 진로상

담 교사 미배치 및 진로상담교원에 대한 처우 미흡하다.

나 . 여성

1) 여성인력이 부가가치가 낮은 인력집단이라는 인식이 팽배

기업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해 부가가치가 낮은 집단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은 결국 여성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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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짙으며 유휴인력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짙다.

2 )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미발달

여성은 경제활동 욕구가 강한 한편 인력난에 봉착한 기업에서도 여성을

고용하는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여성을 위한 직업정보나 직업안정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성이 노

동시장에 진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3 ) 노동시장의 남녀차별에 대한 고용관행의 미개선

남녀차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거

리가 있다.

4 )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직종개발의 미흡

여성의 생애주기인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적합한 근로형태인 시간제근로,

재택근로, 자율파견적 근로 등에 대한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

여야 하나 직종개발이 너무 제한적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근로형태 중에 시간제근로 형태가 제일

많이 채택되고 있으나 시간제근로 양면성으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5 ) 여성에 대한 진로지도의 부재

우리 나라의 커다란 잠재인력으로 부각된 여성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고 과학화로 인하여 가사노동이 감소됨에 따라 자신의 능력

개발이나 자아실현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수있도록 여성이 기술적으로 생애를 설계하고 진로결

86



정을 하도록 돕는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나 이러한 활동이 전혀 제공되고 있

지 않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진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여학생들이 비

전통적 진로에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 하나 여학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여학생 관련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전무하다.

6 ) 여성 관련 직업정보 및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여성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이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직업정보와 직업지

도 프로그램 개발이 미미한 상태이다.

7 ) 여성전용상담소 미설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수행해온 가정관리에 관한

일과 직업과의 2중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발생되는 문제를 도울 수 있고 직

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여성전용상담소 부재를 들 수 있다.

8 ) 여성의 역할대리업과 관련된 지원 미비

여성의 어머니, 주부 등 역할대리를 할 수 있는 유아원, 탁아소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사에 관한 역할대리업도 미발달되어 있다.

다 . 중·고령자

1) 중장년층

첫째, 성인대상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부족

종래의 진로지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의 교육이라는 인식아래 성인에 대

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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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진로교육은 취업알선 기능으로 이해되고 치중되고 있어, 직업의식

의 제고, 새로운 직업의 탐색 등의 진로지도 요소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직업준비교육, 직업안정활동, 직업능력향상활동 등은 성인들의 진로지도의

각 요소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류하여야 함에도, 다른 부처관할아

래, 다양한 기관에서 단절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진로지도의 수요자에

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성인들을 위한 직업교육기회, 직업지도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미비

재교육, 직업전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기관, 내용등에

대한 정보, 체계적으로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등에 대한 정보가 체

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되지 못하므로, 진로지도의 필요를 느끼는 개인들

이나 집단은 종합적인 정보수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째, 성인을 위한 종합적인 진로지도기관의 부족

현재 노동부산하의 직업안정기관이 이와 같은 기관의 하나라 볼 수 있으

나, 인원부족, 시설부족등으로 제한적으로 역할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외의 상담기관이 산발적으로 있으나, 체계적인 지도가 되지 못

하고 있다.

네째, 성인들의 학습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의 미비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고, 태도, 습관등이 비교적 견고한 성인

들의 학습을 위한 원리는 청소년의 그것과는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한 진로

및 지도교육 프로그램이 부재를 들 수 있다.

연령, 성별, 사회계층, 직업능력별, 성인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고려

한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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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성인들의 진로 및 직업지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문제

성인들의 직업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미비하고 성인들의 진로

지도를 담당할 인원의 절대적 부족하다. 또한 이미 배치된 직업상담원들은

전문성이 미약하다.

2 ) 고령자

첫째, 고령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관점과 아울러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의 고령자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고령자의 직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시설과 기관의 부족

고령자의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할 뿐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

의 부재로,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다.

세째, 고령자의 심리적, 신체적, 학습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프로그램

의 부재

60세이후의 고령층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르나 이를 고려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네째, 고령자의 직업상담을 전담할 전문인력의 부족

고령자의 직업상담은 일반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아울러 고령층의 특수성

에 대한 전문성이 겸비되어진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일단 고령

자를 위한 직업상담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성의 부족하다.

라 . 장애인

1) 장애인에 대한 진로지도의 소홀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약 2.8%의 장애인 구성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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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회의 제공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지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활용하고 재활토

록 하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장애인의 고용기피

장애인 고용시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의 발생우려,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3) 직업재활의 미흡

직업재활의 경험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전반적으로 고용으로

연결될 만큼 개발되어 있지 않다. 즉,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적 자질을 갖춘

장애인을 공급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4) 직업재활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우리 나라 신규 입직자의 학력이 대다수 고졸이상임에도 장애인은 학력에

서 비장애인보다 열위에 있다. 1996년도 직업전문학교 신입생의 학력을 비

교해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신입생은 고졸이상이 85%

인데 비해 일산직업전문학교 신입생은 고졸이상이 70%이다.

5) 장애인의 직장적응에 어려움

장애인의 기능 및 학력수준이 낮아 취업이 어려우며 취업후 직장적응을

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다.

학력수준을 보면, 장애인의 75.6% 중졸이하, `96이직율: 50.3% (취업자

3721명중 이직자 1873명) 구직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한 신중한 알선을

시도해야 하며 훈련이 요구되는 장애인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직

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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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실업자

1) 중장년층의 실업자에게 적합한 직업안정 서비스 제공의 미흡과 고용불안의 확산

중장년층 실업자에게 구직에 관한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및 사설직업안내소가 적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26.6% (166만명)으

로 조사되었다.

2) 중장년층의 실업자에게 적합한 훈련 미실시 및 인식부족

직업전환의 의사는 높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훈련기관 및 관련정보가 부족

하며, 정책적 배려가 약하다.

중·장년층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다.

3) 중장년층은 연령에서 오는 문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장년층일수록 직장 또는 일자리를 제의 받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장

년층일수록 젊은층 보다 구직기간이 길어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다. 따라

서 연령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4)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

대졸자의 실업은 고학력 노동력에 대한 인력낭비라는 사회적 문제가 유발

되고 있으며, 취업기회에 있어서 고학력자 내부의 계층화 및 불평등이 제기

될 여지가 많다.

특히, 지방 소재대와 서울 소재대, 여성과 남성 졸업자간에 취업기회 및

취업의 결과에 불합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5) 고용불안의 확산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가 26.6% (166만 명)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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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업안정

가 . 직업안정망

1) 직업지도에 대한 h ardw are는 마련되어 있으나 s oft w are에 대

한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미흡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는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에서 국가의 책임과 수행할 일과 기관, 인력, 방법, 기금까지 명시되어 있

으나 직업문제까지 처치할 수 있는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기술, 다양한 직업정보의 제공, 전직

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에 대하여는 미흡

하다.

2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기능은 부여되어 있으나 운영에 대한 지원

은 저조

중앙정보관리소가 갖고 있는 기능은 직업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제공

등과 직업지도 기법 개발 등에 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 및 보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절대필요한

양의 정보나 기법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3 ) 성인의 직업지도 실시 대상 기관에 대한 편중된 사고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실시 대상기관은 인력양성기관, 인력알선기관, 인력

배치기관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나 고용보험 시행기관 및

직업안정기능이 집중된 기관의 배치만을 역점을 두고 있다.

4 ) 직업안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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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은 그 지역의 동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 갖는 특성에 맞추어 직업안정기관의 전문화가 추구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는 전국의 직업안정기관이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단계를 거쳐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5 ) 직업상담원의 부족과 이에 대한 수급 대책이 없음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시행부처에서는 1995년 7월에 고용보험 적용이전에

직업상담역할을 수행할 인원을 확보하지 않았고 또한 1998년의 확대 적용에

의한 직업지도관 및 상담원의 수급 대책을 구상하지 않고 있다. 또한 IMF

구제금융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직업상담원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6 )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는 상담에 그 원리를 두는 한편 직업의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상담기법을 겸비하여야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는 단순한 구직과 구인을 연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직업정보는 그 양이 대단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팽창하고 계속 증가

하며 그 생명의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정보에 대한 전문적

인 인원과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

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7 )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직업지도관의 전문성의 결여

전직실직자를 대상으로한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할 직업지도

관은 노동부 행정공무원으로서 직업상담의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갖추지 못

하고 실직자의 직업지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고용보험 지원업무의

행정적인 업무에 편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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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인력은행 상담원의 다면적인 지식을 갖추었더라도 직무배치 전

에 교육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함

우리나라의 직업상담원의 유일한 인력인 인력은행 상담원의 경우 전공분

야를 심리·산업심리·상담심리·사회사업·산업복지·법률·경제·노동경

제·경영·산업경영·노사관계 기타 등으로 규정한 것은 환영할만 하나 이

러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정과 상담기술 그리고 직업정보 분석 등의 능력을

배양하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배치전에 이수해야 한다.

9 ) 직업지도관 및 상담원에 대한 교육수행기관의 비전문성

직업상담에 대한 교육은 상담에 그 바탕을 둔 다학문적이기 때문에 그 전

문성에 비추어 대학이상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

를 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직업지도관 및 상담원의 교육은 노동행정공무원의

연수기관인 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10 ) 직업지도관 및 상담원은 직무의 복합화로 비효율적 기능

직업지도관은 행정, 직업상담, 규제·감독 등의 성격이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부여는 전문화를 추구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기능적이지 못하다. 상담원의 직무를 상담자, 정보분석자, 검사

도구해석자, 직업지도프로그램 운영자, 구인개척자,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자, 상담관리자 등 7개의 직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직무영역은 전

문화된 상담원을 배치하여 수행되어야 하나 한 상담원이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능적이지 못하며, 특히 구인개척 및 전산입력은 상

담원의 직무가 아니다.

11)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 등은 내담자와의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시설·장비가 미비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은 상담원을 공개된 창구에 모두 배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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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없으며, 내담자가

요청하더라도 상담에 방해를 받지 않은 조용하고 안락한 상담실이 설비되지

않아 단순한 취업알선에 치중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직업정보만를 원하는

내담자에게 컴퓨터단말기로 제공될 시설·장비가 미비하다.

12 ) 실직에 대비한 근로자의 수혜사항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 있

지 않음

기업과 고용보험 시행부처에서는 근로자가 실업될 시에 수혜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며 실업급여이외에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조기재취직수

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등의 수혜를 위한 제반 활

동에 대한 홍보가 저조하다.

나 . 직업정보체제 및 직업상담

1) 직업정보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 미비

교육훈련기관과 직업안정기관과의 직업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미비되

어 있다.

2 ) 직업정보를 위한 조직 , 인력 재원 등에 대한 관심의 결여

직업안정기관은 전국 1,776개소가 있으나 국립직업안정기관은 지방노동관

서의 직업안정과 46개소를 중심으로 총 56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민간유

료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정보에 대한 중요성에도 비추어 예산이나 인력이 매우 낮은 형편으로

방대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고 제공하는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에서는 인력관리의 역동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직업정보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하여 조직, 인력, 재원 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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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직업정보의 양과 질의 적절성의 결여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보통 고등학교 3학년시기에 학교로부터 직장에로의

전환을 경험하며,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그 순간에 진로와 직업을 고려하고

자 하는 태도가 팽배해 있다.

청소년들은 주로 또래집단을 통해 편협한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부모에게

진로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등 가속화되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뒤늦

은 구 (舊)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의 진로와 직업결정과 부모의 압력으로 인해 청소년 자신의

적성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직업발달 단계에 적절한 직업정보가 제공

받지 못한채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신성이 결여되고 우연히 또는 편협된 정보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4 ) 직업정보 대상에 대한 인식제고

직업정보는 노동시장에 들어가려는 자는 물론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

단체, 부모, 직업전문가 등에게도 필요하므로 이들을 위한 직업정보도 생산

되어야 한다.

또한 생애설계를 수정·보완하는 중·고령자, 여성, 그리고 장애자 등에게

도 직업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직업정보는 대상에 따라 달리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직업정보 대

상별 개개인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화를 꾀하여

구성되어야 하나 이러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5 ) 개인의 직업정보 요구도는 높으나 직업정보 제공은 미흡

개인이 요구하는 직업정보는 미래사회, 직업세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해 등 여러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

는 직업정보가 있으나 일반인이 정보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직업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하거나 축적하여야 하는데 기

존에 직업정보와 관련있는 기관에게 이러한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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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하였다.

6 ) 직업정보의 내용의 빈약

직업정보는 직업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이동이나

신규 노동시장진입시 발생하기 쉬운 실업의 장기화, 잘못된 일궁합, 과다한

직장탐색 (job search ) 비용 등 불필요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

여하기보다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알선해주는 단순 기능에 머물러 있다.

직업의 세계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의식 및 직

업관에 대한 정보 및 기업문화에 대한 내용이 직업정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7 ) 직업정보의 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 미흡

대표적인 직업정보 시스템인 취업알선전산망을 보면 기업의 한정된 직종

에 대한 구인활동, 사용자의 구직 직종과의 차이, 낮은 공·사립직업소개소

활용도, 특히 지방노동관서나 전문인력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

직활동 저조 등 직업정보 서비스 체제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

구인하려는 기업의 모든 정보와 구직하려는 구직자의 모든 정보가 서로

만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직업정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

다.

8 ) 직업관련 전문가 양성 및 배치에 대한 당위성 인식 미약

직업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그 전문성이 매우 다양하여 직업전문가로서 사

회학,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산업공학 등의 전문지식

을 갖추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나 이들을 양성하거나

배치하여야할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9 ) 직업정보의 가치창출에 대한 시각 미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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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와 취업정보와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의 체제를 갖추고 진로발달

단계에 제공될 직업정보 범위를 규명하고 학교나 기업 그리고 국가 및 사회

기관 등에서 직업정보에 대한 가치인식을 새롭게 하여 정보환경조성에 역점

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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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개선 방안

1 .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

과 같이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방향을 제시코저 한다.

첫째, 미래사회를 보는 시각

진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3∼10년 후에 사회를 예측하고 전망하

여야 하므로 진로교육 정책입안자나 상담교원의 미래사회를 보는 시각을 갖

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과의 연계

노동시장은 직업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활동

성향, 인력관리 형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뿐만아니라 그 직업에서 하는

일,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노동시장과의 연계의 중요성은 노동시장의 관행을 이해하는데도 있다. 우

리 나라 노동시장은 전근대적인 직업안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가부장제의 기

업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근대적인 직업안정망을 이루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기업문화도 창조성을 우선으로하고 능력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못지 않게 직업관이나 윤리, 직업인으로서의 예절 및 자세 등은 노

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충분히 인식해야하고 습득되어야할 사

항들이다.

진로교육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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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로상담 교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수

정·보완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세째, 생애주기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우리 나라 평균수명을 보면 1996년 현재 여성은 76.8세이나 2000년대에는

남녀공히 70대를 유지할 것을 전망하는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인간의 늘어

난 수명으로 인하여 정년이후 15∼30년간의 진로를 심각히 받아드리게 된

다.

현대인은 일생동안 4∼5번 직업을 갖는다는 사실은 진로선택이 일생의 전

기간 동안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임을 의미한다.

네째, 여성에 대한 진로지도의 중요성

많은 여성들은 결혼과 직업을 동시에 갖기를 좋아하는데, 종전의 여성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의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였으나 현대적 여성

은 경제적 이유 보다는 자기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직업을 갖는 경향이 짙어

지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은 잠재력이 큰

인력집단으로 개발의 여지가 높은 집단이다. 그러므로 여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인생의 시간에 대한 경제적 관념

진로계획은 인생의 시간에 대한 일정표임. 이러한 일정표는 목표와 소요

되는 시간과 경비, 노력 등이 세밀히 분석되고 이를 다시 1일에 소요되는

양을 숫자로 제시하는 일련의 일들이 진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진로계획은 1일에 소요되는 양을 실천하고 다시 수정·보완하여 간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로계획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인생의 시

간에 대한 경제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진로상담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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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 교사는 인간이해, 상담기법, 검사기법, 사회구조의 흐름, 미래사

회 전망, 노동시장 행태, 기업 및 직업 등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법을 겸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영역은 심리, 교육, 사회, 의학, 법률, 경영, 경제,

정치, 행정 등의 분야에 걸쳐 있다.

진로상담 교사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고 다학문적 바탕을 둔 통

합된 지식을 갖춘 전문직이다. 진로상담 교사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겸비하

기 위하여 연수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관 및 직업상담원의 직무는 전문성이 부여된 직

무로서 이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하

는 직무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직업상담과 관련된 전문교육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진로정보의 가치화

진로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이 생명이다. 진로관련 정보 중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진로정보생산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

요하다.

진로정보는 그 방대함으로 인하여 충분한 재원,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

구가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축적,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진

로정보가 생산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2 .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체계화 방안

가 .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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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에 있어서 일·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

록 , 일터 와의 교류의 증진

일과성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요소

로서의 학생들의 산업체 탐방을 한다.

실기교사뿐만아니라 일반 교과목 교사로 하여금 산업체에서의 연수 기회

제공하고, 진로교육시간에 다양한 직업영역에 있는 인사 초빙, 강연을 실시

한다.

2 )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의 연령별, 학교급별 특성에 적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한다.

3 ) 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직업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대상으

로 하는 진로의식교육을 실시한다.

4 ) 학교급간 , 주체간 긴밀한 연계 구축

학생들의 각종 검사 결과, 진로의식의 성장, 진로교육의 과정을 기록하는

진로과정기록부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학교급간을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은 교육훈련의 특성

에 의한 생산된 정보를 교환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직업에 관한 매체를 대여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기관과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에 홍보를 강화하고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5 ) 진로정보체제구축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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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는 수집 분석 가공 제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므로, 그 양이

방대하고 시간과 노력이 막대할 뿐만아니라 진로정보 생산은 진로에 관한

전문기관에서나 가능하므로 진로정보 생산 전문기관에게 그 기능을 부여하

여야한다.

진로정보원과의 유기적인 관계하에 살아있는 정보을 위한 진로정보체제를

구축한다.

6 ) 진로교육을 담당한 인적 자원의 양성과 재교육

진로교육은 다학문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담당자에게 다양한 전문적

인 직무를 요구하므로 진로상담자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진로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나 대학교의 취업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진로지도 및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교

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7 )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

진로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제고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8 ) 진로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매스컴의 활용방안

매스컴에서 일정양과 시간을 할애하여 진로교육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흥

미로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한다.

매스컴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매스컴의 직업관련 내용을 모니터할 기구의 확립이 필요하다.

나 . 여성

1) 효율적인 인적 자원으로서의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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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존여비사상에 기인하며 여성을 획일화시

키는 관념으로 여성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인력을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개방을 시도하도

록 촉구하여야 한다.

여성인력을 유휴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한데, 유휴라 함은 「활용하지

않고 묵힘」이라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에서의 의미를

갖음. 그러므로 여성인력은 유휴인력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아지는 이 때에 생산적인 연령층의 여성에게 이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토록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비전통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고무되어야한다.

2 ) 단절된 진로형태에 놓여 있는 여성에게 직업의식고취와 직업생

활의 적응을 위한 직업복귀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여성의 진로형태에 따른 중점적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책을 마련한

다. 단절된 진로형태의 여성에게는 건전한 가정생활조성 프로그램, 직업복귀

를 위한 프로그램, 직업훈련 기회 제공, 전직 및 이직, 직업능력개발, 육아양

육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3 ) 여성관련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어릴때부터 직업에 대한 인식 및 탐색, 자신의 생애유형 선택, 직업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통한 여학생 진로지도 활성

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가정의 역할정체감에 젖어 있는 여성의 직업의식고취를 위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4 ) 여성관련 진로정보 제공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에 의한 진로형태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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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한다.

여성이 가사와 직업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관련정보 포함되어야 한다.

5 ) 여성전용전문상담소 개설

여성이 개인 및 진로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여성전용전문상담

소 개설한다. 상담소는 종합적인 상담으로서 개인상담과 직업상담, 그리고

모자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장으로서 기능이 부여되

어야 한다.

6 ) 진로상담교사의 연수프로그램에 여학생의 진로지도 내용 부가

여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할 교원 확보 및 교원을 위한 진로지도 연수 프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여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대상의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여성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훈

련, 재정,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고소득층 전문직 여성의 직업안정을 위

해서는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보조적 지원책으로서 재정, 양육시설, 직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7 ) 여성관련 상담원에 대한 연수실시

여성과 관련되어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하여 여성인력에 대한

재평가, 여성의 생애주기의 변화, 비전통적 직업관에 대한 인식, 여성의 직

업의식 고취를 위한 상담, 비전통적 진로를 선택토록 고무하는 등의 여성에

대한 이해증진을 교육을 통하여 촉구되어야 한다.

8 ) 여성의 직업생활을 위한 역할대리업 지원

여성이 직업을 갖기 위하여 유아원 및 탁아소의 설비가 대중화되어야 가

능하며 가사와 관련된 역할대리업의 발달 및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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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망 구축한다.

아동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이 보편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다 . 중장년기

1) 성인기에서의 종합적인 진로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확립과

이에 대한 홍보

진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활동 (프로그램, 정원, 취업전망등)에 대

한 정보 및 성인과 관련된 진로정보 등을 각종 기구나 단체 혹은 개인이 활

용할 수 있도록 수집, 체계화하는 중앙정보센터의 기능 부여한다.

단절된 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담당 기관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기관들이 그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

요하다.

2 ) 성인들의 학습적 특성 , 사회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프로

그램 개발

성인의 연령단계별로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진로프로그램 개

발한다.

3 ) 직업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성인기의 직업지도에 있어 핵심적인 직업상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한다.

4 ) 전문가양성체제 확립

성인을 위한 직업 및 진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며, 연수기관의 확립한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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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고령기

1) 고령자의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센터의 확충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 장비, 인적 자원을 고려한 고령자 진로지

도센터의 확립한다.

2 ) 고령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고령자의 진로지도는 노년기의 일의 의미 재확립 등과 같은 직업의식교

육,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그리고 추후지도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개발하

여야 하고 고령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된다.

3 ) 고령자 직업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기관 확립

고령자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학습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상담에 대

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적 인력의 확보를 위한 양성·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의 확립한다.

마 . 장애인

1)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 직업훈련·배치에 필요한 정보 , 즉

직업적성을 알아보는 작업평가의 정확성 추구

작업평가도구의 개발·보급·적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성 및 직무분

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정보 제공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직종과

고용가능 분야에 대한 직종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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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직장애인에 대한 개인관리 강화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민간훈련시설) 상호간의 긴밀

한 유대, 연계체제 구축한다.

직업안정기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공공취업알선기관, 민간단

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알선업무와 연계를 도모한다.

4 ) 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장애인 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5 ) 장애인 진로지도 기관의 전문화 , 다각화 , 민간단체의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진로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구축하고 장애인 관

련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6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할 수 있는 홍보 강화

사업체에 대한 실태를 홍보하며, 직업생활상담원 교육시 올바른 실태를

전달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교육훈련기관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7 ) 전문가 양성 및 배치 및 교육

작업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활용하고, 전문적인 직

업생활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원 양성 및 배치하며, 이미 배치된 직업

상담원에게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바 . 실업자

1) 실업자 정책 방안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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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대한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 정책 방안에 대하여 [그림 Ⅴ- 1]에

서와 같은 틀을 제시하였다. 실업자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 사회, 기업, 직업

훈련기관, 직업안정기관와 실업자가 참여하는 틀로서 직업훈련 및 직업안정

에 관한 softw are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

환경

변화

→

실업

자

직업

전환

의사

→

의

무

신고

(각
지역

노동

사무소

)

→

선

택

1. 단기 직업훈련 : 6개월이하

2. 중기 직업훈련 : 6개월∼1년
3. 장기 직업훈련 : 1년 이상

(직업전문학교, 기능대 , 사업
내훈련원 , 전문대 , 일반대 , 교
육훈련기관, 학원 , 사회교육

원 등 )

→

선

택

1. 변형근로 기업
에서 적극 수용

2. 공공근로사업등
사회봉사

3. 전문직, 기술·
기능직 직종개

발

→

선

택

재취

업

실업

↑ ↑ ↑

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

- 정확한 실업자 실태 파악·직업훈련의 제공과 내실화·
적극적 홍보 및 참여유도

- 재취업 창구 및 전문 상담요원의 확충
- 직업안정기관 전국적 확대 및 상담요원의 전문화
- 시·군·구의 취업정보 센터의 개선 및 전담요원의 확보
- 민간 직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 실직자 훈련수당 지원
- 장기실업자의 생계비와 의료보험금 , 자녀학자금의 적정지원
- 고용보험적용범위의 확대
-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 실직자에게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설

- 산업간·업종간 인력이동 및 고용지원 협의체 구성

[그림 Ⅴ- 1] 실업자의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의 정책 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제안을 한다.

가 ) 고용불안 해소

정치적 안정과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력 발휘에 의한 사회 및 직업안정에

대한 비젼·개선방향 제시로 근로자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및 희망 제고 필

요하다. 사용주들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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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고용정책과 실업대책의 일관성 유지와 투명성 제고하여야 한

다.

나 )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제고

대량실업이 단기간내에 해소되지 않으므로 생애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직

업훈련을 이수하여 직업전환을 꾀할 수 있는 평생훈룐체제를 인식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또한 직업전환 의사를 갖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들에 대

한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다 ) 연령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동력의 질적 수명 연장을 사용주들이

인식하여 연령이 취업의 장애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라 )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대책 마련

고학력 실업자들과 관련된 직종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처를 개

척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직업안정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인문계열 졸업

생의 직업재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남·여, 서울·지방간 취업기회의 불평등 및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의 정책에 채택되어야 한다.

마 ) 구인처 개척을 위한 직업안정의 기능 활성화

실직자를 구인처에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구

인개척 및 전문상담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안정

의 기능이나 상담의 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3 . 직업안정

가 . 직업안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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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안정기관의 선진화

IMF구제금융하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때에 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직업안정기관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비

가 필요하다.

직업안정기관의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며 첨단 정보검색기기를 설치 하는

등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 ) 직업안정기관의 공신력 제고

양질의 구인·구직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의 공신력의 제

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에서는 구인·구직정보 및 직업정보가 항상 최

신의 정확한 자료인지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되어야 한다.

3 ) 교육·훈련기관과 직업안정기관과의 직업정보공유체제 구축

교육훈련기관과 직업안정기관 및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 직업정보 공유하여야 한다.

4 ) 직업상담을 전담 할 수 있는 인력양성·재교육기관 확립

다학문적인 직업상담 영역의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이미 배치된 인력에 대한 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모색되어야 한다.

5 )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시행부서에 직업정보의 조직과 인원 , 시

설·장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한편 청소년 , 중장년 , 노년 , 여

성 , 실직자 등 대상별 직업정보 생산은 전문기관에 위탁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직업상담을 수행하면서 상담원 개인이 직업정보를 수

집·분석·가공·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업지도실에 배치된 상

담원 1인이 그 지역내 직업정보를 담당한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양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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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업정보 분석실이 직업안정기관에 설치되고 조직과 인원이 지원되어 실

업자가가 원하는 직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대책 이 마련한다.

6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기능 강화

우리 나라의 직업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인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다양한

대상과 내용의 직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의 직업정보 생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관련 전문기관에서 대

상 특성에 의한 직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부여 및 지원한다.

7 ) 직업상담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양성 및 교육에 대한 대책

수립

고용보험의 종사자의 45%이상 직업상담원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1998년

의 고용보험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직업상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대학이상

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뿐만아니

라 배치된 직업지도관 및 상담원에 대한 교육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수행하도

록 조치한다.

나 . 직업정보체제 및 직업상담

1)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상담영역에 대한 인식제고

직업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보험 취지에 입각한 직업상담이 이루

어지도록 직업상담원의 수요, 운영체제, 양성·평가, 배치, 직무흐름, 관리

등의 체제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가 요청된다.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은 전직 및 실직 상태에는 직업문제를 내포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상담, 심리치료, 직업지도,

직업정보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인력을 양성·배치하며 시설·장비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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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도록 구비한다.

2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도구개발 , 프로그램 등

이 도입

직업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와 직업정보, 전직자 및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을 위한 전직 및 실직 충격완화·직업복귀·직업관·

훈련안내 등의 프로그램이 어우러져야 함. 그러므로 검사도구개발, 프로그램

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직업정보의 자료확보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3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에서의 직업상담실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실의 설치

상담은 내담자의 개인적 비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업도

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직업상담은 안락하고 조용하며 상담을 하는데 전

혀 방해받지 않은 상담실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기관

은 상담실 설비가 촉구된다. 또한 직업지도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며, 직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4 ) 직업지도관 및 직업상담원이 수행하여야할 직무 조정

직업지도관은 직업상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져야 하나 직업지도관의 직무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행

정지원, 규제·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관을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안정, 직업정보분석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지원, 규제·감독은 다른 직무로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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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 he import ance of career inform ation an d career guidan ce as the

effectiv e m ean s for th e hum an resources allocation in the future

in du strial society has sh arply in creased. Under IMF m an agin g sy st em ,

the unemploym ent rate h as increa sed up to m ore than 7.0%. T hu s , it is

urg ent to specialize the fun ct ion of v ocat ional security to enhance the

employm ent of the unemploy ed.

In this stu dy , w e analy zed the current situ ation of Korean career

guidan ce sy st em , and sug gest ed policies for the effect iv e sy st em of

career guidan ce an d job inform 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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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icies Su gg est ion s .

1) Reinforcin g the import ance of career guidan ce.

○ T ime allocat ion for career guidan ce in the t eacher s ' on - the- job

trainin g .

○T im e allocation for career guidance in th e prin cipals ' on - the- job

trainin g .

○ Dev eloping the career guidance program for parent s

○ Emph asizin g the import ance of career guidance through m ass media .

2) T h e m anagin g the career guidance inform ation center

○E stablishing th e Career Inform ation Center w hich collect s , an aly zes ,

accumulat es an d provides the career information .

○A ctu alizin g th e fun ct ion of v ocat ional education an d trainin g center

of th e Korea Research In st itut e for V ocation al Edu cat ion and T raining

In stitut e w hich is defined by th e law .

3) Dev eloping and Distr ibut in g of Career Guidance Program s

○ Dev elopin g div er s career guidan ce program s w hich reflect s th e

characterist ics of div er s group such as adolescent s , w om en , the middle

life, the old group , an d the disabled group.

○ Dev elopin g div er s program w ith div er s media , su ch as video,

CD - tit le, et c.

4) Dev elopin g program s for the pre- job trainin g an d th e on - the- job

trainin g for career an d v ocat ional guidan ce ex pert s .

5) E st ablishin g the Link age betw een edu cat ional in stitu t es , v ocat ion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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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ainin g in st itu tes , and job security in stitu t es .

○ E stablishing the linkage betw een edu cat ional in st itu tes , v ocation al

trainin g in st itu tes , and job security in stitu t es throu gh sharing the

inform ation .

○ E stablishin g computer linkag e betw een high sch ools , colleg e, an d

v ocat ional information center s .

6) Pur suing th e specializat ion of job security in st itu tes .

○ Guaranteein g th e indepen dent space for career guidan ce an d

coun selin g an d allocat in g the ex pert for career guidan ce and coun selin g .

○ A ctiv ating the fun ction of the Central Employm ent Inform ation

M an agem ent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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